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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평강의 왕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감사하

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

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

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

다. 아멘.  

금주의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

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
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

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
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은 성자(聖子) 하나

님께서 인성(人性)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구속사적(救贖史的)으로 임하신 일을 기념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께서 탄

생하셨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실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육

신(成肉身)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는 

데 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했기에 주님께서 

성육신해 대리속죄(代理贖罪)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문

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이며, 이와 같이 

심각한 죄 문제 때문에 주께서 성육신하셨

다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하게 된다. 이런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

하지 않는 성탄절이라면 참으로 무의미한 

날이다.

신학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부연하자면,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 단 한 번 자신을 낮

추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

나 이것은 바로 영원부터 사랑하시는 동일

한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고, 그래서 하나

님은 영원부터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이

시다. 그러므로 신학자 칼 바르트(K. Barth)

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신성(神性)은 바로 

그 분의 인간되심(人間性)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 분의 영광은 바로 

그 분의 수치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

난다. 

하나님의 낮추심, 고난과 수치는 하나님

의 본질과는 무관한, 단 한번 인간을 향해 

행동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사건이요, 그 분의 영원

한 신적인 본성과 영광의 표현이요 그 계시

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자신

을 낮추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

시므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

야 한다.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히 남(타자)과 함께 

하고 참여하는 사랑, 영원히 남 안에서 자

신을 발견하는 연대성(連帶性), 영원히 남

을 유익케 하는 희생에 있다. 이 신비를 우

리는 '삼위일체'(三位一體)라고 부른다. 이 

신비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안에 있는 신

비이다. 이 신비가 역사 속에서 몸, 형체, 모

양을 취한 것을 우리는 '말씀의 성육신'이라

고 부른다.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육신'(肉

身)속으로 오셨다고 선언한다(요1, 14). 이 

육신 안에 오신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자신

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

광과 은혜와 진리를 바로 그분의 낮추심 가

운데서만 충만히, 즉 온전히 깨닫게 된다.
<4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낮추심에서 드러나는 은혜와 영광!
‘2018년, 성육신의 신학적 조명과 지역사회에 실제적 성탄의미 알릴 수 있는 방법 제시 

해마다 12월이 되면 온누리가 성탄의 기쁨으로 술렁이기 시작

한다. 그런데 정작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

광을 받지 못하신다. 안타깝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사람

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시게 하는 것 같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다. 화려한 장식들과 크리스마스 캐롤, 아름

다운 카드와 화려한 포장의 선물들이 오가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

람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장사꾼들도 호시절을 만난다. 그러나 대

강절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보내려면 우리의 맹목적 기쁨과 들뜬 

마음들은 멀리하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정리해야 할 부분

이 많다.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려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동참하는 

것이다. 온갖 희생을 치르고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의 구속적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그

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날이 바

로 성탄절이 돼야 할 것이다.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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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만들고
우리를 모태에서 
지어 낸 하나님이

우주 속으로
이 땅으로
여인의 자궁 속으로 오신
놀라운 사건.

천하리만큼 평범한
여인의 몸 속에서
여인의 가슴에서
자라나신 예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자라심으로
인생 과정 과정을
몸으로 친히 아시는 하나님.

아이의 두려움과
청소년의 방황과
청년의 꿈과 좌절,
어른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 예수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과 소금되어
세상 속으로
가라 하시네

상처받지 않으려
세상을 등지기보다
세상을 품고
사랑함으로

내 속의 기쁨, 
내 속의 감사로 
세상에 성탄이 임하도록
가라 하시네.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고
우리 속에 들어 오실만큼
작아지신 예수,

나도 낮아지고
작아짐으로
사람들 속으로
가라 하시네

성 탄 

성 탄 시

시 인 오 영 례
(새생명비전교회)

시 론
최해근 목사

2면

성탄설교
김성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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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분석가들은 지난 10월 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에서 한 연설을 ‘21세기 냉전’의 공식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했다. 과거 냉전에선 미국의 최대 

적이 소련이었지만 이번엔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두 수반의 담판이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

를 줄 수 있는 무역전쟁을 피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그러나 시 주석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프랑스 언론인 프랑수아 부공

(FRANCOIS BOUGON)은 신저 ‘시진핑의 내면(Inside the Mind 

of Xi Jinping)’에서 그 물음에 답했다. AFP 통신의 베이징 특파

원을 지낸 부공은 혁명 선구자의 아들인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에

서 급부상한 뒤 그의 이름이 중국 헌법에 명기될 정도로 우뚝 솟

은 인물이 되는 것을 지켜봤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을 세운 마

오쩌둥만이 생전에 그런 특전을 누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1989년 톈안먼 광장 대학살 이래 미중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

로 떨어지면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을 이끄는 

시 주석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A 

Chinese Alternative to Democracy? How Xi Jinping Is 

Positioning China To Be The World's Leading Superpower).

2009년 2월 아주 보기 드문 

중대한 장면이 연출됐다. 중국

이 미국의 라이벌로 떠오른 당

시 시진핑은 미국의 ‘뒷마당’인 

멕시코를 방문했다. 그는 부주

석이었지만 최고 지도자 1순위 

중 한 명으로 해외 순방을 통해 

자신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는 

중이었다.

멕시코 주재 중국 대사관 앞

에서 자신만만하게 마이크를 

잡은 그의 앞에는 교포·외교

관·사업가·학생 등 선별 초대

된 중국 동포들이 늘어서 있었

다. 연설의 주제는 글로벌 협력

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평화로

운 분위기 때문에 그의 말은 더

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손가락질밖에 할 일이 없는 

호의호식하는 외국인들이 있

다. 그러나 첫째, 중국은 혁명을 

수출하지 않는다. 둘째, 빈곤이

나 기아도 수출하지 않는다. 셋

째,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

키지 않는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나?”

그의 요지는 분명했다. 기아

와 소요를 수출하는 나라는 중

국이 아니라 다른 초강대국(미

국)이라는 얘기였다. 멕시코 주

재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는 외

교 전문에서 그렇게 지적했다. 

그는 시 부주석이 ‘미국과 밀접

한 관계를 가진 나라’를 방문하

자마자 보인 ‘특이한 행동’을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

는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은 특히 자국을 믿지 못

할 초강대국으로 생각하는 서

방의 비판에 분개한다. 시 부주

석의 멕시코 선언은 불쾌함의 

명확한 표시였다. 그는 외국 방

문에서 일반적으로 서로 도움

이 되는 협정과 중국의 부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날의 언급

은 중국의 국가적인 자존심만

이 아니라 이제 강한 경제와 군

사력을 가진 중국이 어떤 나라

의 훈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제 중

국이 노염을 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니 미국과 서방은 조심하

라는 뜻이었다.

중국의 전통적인 특징이던 ‘

신중한 겸손’이 1990년대 들어 

‘국가주의’와 ‘

애국주의’로 대

체됐다. 1996년 

중국에서 베

스 트 셀 러 가 

된 ‘노라고 말

할 수 있는 중

국(China Can 

Say No)’의 제

목과 내용이 

그런 변화를 

웅변한다. 

중국의 젊

은 지식인 5

명이 펴낸 이 

책은 미국이 냉전 시절 소련을 

상대로 그랬듯이 지금은 중국

의 성장을 방해하며 봉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머지않은 미

래에 중국은 전 세계적 불평등

에 반대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

며, 미국의 패권 의욕을 가로막

는 막강한 방파제가 될 것이

다.”

그 저자 중 일부는 2009년 새 

저서 ‘불쾌한 중국(Unhappy 

China)’으로 또다시 공격에 나

섰다. 중국은 서방의 힘에 맞서

기 위해 세계의 패권적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 책이

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주도

적인 역할을 맡을 시기가 왔으

며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시진핑은 그런 국가적 자존

심과 자부심의 높은 파도를 탔

다. 그는 한편으로는 젊은 국가

주의자들의 환심을 사고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의 신권

위주의 주창자들을 끌어안으면

서 2012년 국가주석으로서 권

력의 정상에 올라섰다. 후자는 

톈안먼 민주화운동 진압 후 강

한 정권만이 중국을 지킬 수 있

다는 논리에 설득 당했다. 

1989년 대학살 후 중국은 국

제적으로 따돌림 당했고 당시 

지도자 덩샤오핑 주석은 ‘도광

양회’(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

을 키운다)를 외교정책의 기조

로 내세웠다. 그러나 시 주석이 

등장하면서 그 시절은 막을 내

렸다.
<4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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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신중국”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뉴스위크, 중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시킨 시 주석의 정치, 외교 정책 해석(상)

시론

감사절을 보내기가 무섭게 우리 주변은 ‘특별세일’의 

홍수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면 본능적으로 한 해

가 저물어가고 성탄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업적인 흐름이 성탄의 중심 메시지를 가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탄과 관련

된 사건 중에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와 일맥

상통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머나먼 곳, 대충 추측하더라도 1,500km 이상의 거리를 

별 하나의 인도를 받고 낙타를 타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

기 위해 그들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년 혹은 1년 반 정

도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

디인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단순히 하늘의 별에 의존하여 

여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

난 지역인 예루살렘까지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돌아보면 1년 혹은 그 이상의 날들을 

여행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국가나 다른 도시로 빗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별 하나에 집중함으로써 그런 모든 오류와 실수를 방지하고 최후의 목적지까지 거의 

다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나도 지혜롭게 여정을 이끌어왔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서슴지 않고 헤롯왕이 머물고 

있는 궁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발견했던 그 이상한 별을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헤롯왕이 머물고 있던 왕궁을 찾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고관입니다. 왕의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라면 당연

히 왕이 태어나 머물 곳으로서 왕궁을 찾은 것은 어쩌면 나무랄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박사들은 아마도 대단한 흥분과 자신감을 가지고 헤롯왕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

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

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한 말 속에는 왕의 태어남을 별을 보고 분별해 내는 자

신들의 특별한 지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먼 길을 축하드리려 왔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수고를 충분히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면의 모습도 보입니다. 어쩌면 지

금까지 그 먼 길을 오면서 고생했던 모든 수고를 한 번에 다 보응 받으려는 그런 심리

가 있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헤롯왕 집안에 최근 1-2년 안에 왕자가 태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왕의 출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도 먼 길을 왔는데 왕궁에서 출생한 왕자가 없다니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어디서 무엇을 놓쳤는지 

하나 둘 짚어보며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에 있어야 될 왕자가 왜 왕궁에 없을까?

허탈감와 실망감을 가진 채 왕궁을 빠져나온 박사들 앞에 문득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박사들은 기쁨과 함께 긴장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별이 어디로 우리들을 인도할 것인가? 마침내 그 별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한 젊은 부부의 가정으로 박사들을 인도해 줍니다. 왕의 별이 인도해준 곳은 

왕궁이 아니라 가난하고 볼품없는,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고 자리기에는 너무 격식이 

떨어지는 그런 동네에 머물고 있던 초라한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동방박사들의 행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처음부

터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헤롯왕이 살고 있는 궁궐로 갔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왕으로 태어난 왕자를 찾았기에 당연히 왕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갔던 것입니다. 

1,500km 이상을 별 하나를 바라보고 왔던 그들이 한 순간 그 별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기준을 따르다 실수를 한 것입니다. 박사들의 그 

실수로 인해 결국 헤롯왕은 훗날을 도모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베들레

헴 주변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참살하게 됩니다.

그날 박사들이 헤롯왕궁을 찾지만 않았더라도, 그날 박사들이 정신을 집중하고 자

신들을 인도하던 그 별만 묵묵히 끝까지 따라 갔더라면 헤롯왕의 칼에 의해 죽음의 길

을 가야했던 어린 유아들의 눈물과 그 어미들의 고통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

을 인도하던 별에서부터 눈을 옮겨 ‘왕자는 왕궁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란 그 생각

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가장 미약한 약자들에게 통곡과 아픔의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성탄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좇아 삶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이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그것을 향

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우리보다 더 약한 지구촌 그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

를 가져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

이 되어 지구촌 모두에게 생명을 나누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하며.... 샬롬. 

thechoi82@yahoo.com

별을 놓친 삶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정치적 겸손 전통 버리고 애국주의에 기대면서 개인숭배까지 

‘중국식 모델’ 존재 옹호...마오쩌둥 생전에 누렸던 특전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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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큰 절기는 감사절, 성탄

절, 부활절 등이 있습니다. 그 절

기마다 적절한 찬송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를 드릴 때 자주 부르는 

‘작은 불꽃하나가’ 라는 복음성가

가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

을 일으키어 세상을 밝힌다고 합

니다. 그 2절에는 새싹이 자라나 

새 희망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습

니다. 작은 불꽃이나 새싹은 말 그

대로 작은 것들이지만 점점 큰 것

을 만드는 것입니다. 싹은 식물의 

어린 줄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의 싹”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표하

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의 싹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

셔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

언은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

와의 싹은 무슨 일을 하신 것일

까요? 

1. 심음

여호와의 싹이 그 땅에 심기어

집니다. 그 땅이란 어떤 땅일까

요? 그 땅은 매우 비참한 땅입니

다(사4:1).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나를 사랑해 달라는 비참

함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

진 가정, 허물어진 사회를 보여주

는 장면입니다. 그 땅은 다툼과 절

망과 고통과 실의의 땅입니다. 그

런 땅에 여호와의 싹이 심어지면

(사4:2), 이 싹은 비록 힘들고 어

려운 절망의 그 땅도 아름답고 영

화로운 소산을 거두게 된다는 것

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믿

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

은 절망과 고통의 환경이었습니

다. 시므온은 마침내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 아기 예수님을 안

고 노래했습니다(눅2:28-32). 

헬라어에는 잡다, 취하다, 떠맡

다, 라는 뜻을 가진 ‘람바노’가 있

고 안다, 친절히 영접하다, 보유하

다,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진 ‘데

코마이’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

기를 안았을 때는 ‘데코마이’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꼭 안은 것은 

예수님을 따듯이 영접한 것입니

다. 예수님을 영원토록 보유한 것

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에게 

심은 것입니다. 시므온은 자기가 

꼭 안은 이 작은 아기로부터 평안

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아기를 영

접하는 모든 곳에 구원과 빛과 영

광이 있을 것이라고 찬송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헨델의 메

시아가 가장 많이 연주됩니다. 음

악가로서 명성도 사라지고, 빚만 

잔뜩 쌓이고, 몸은 아픈 헨델에게 

한 친구가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

아에 대한 시를 보내주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헨델은 이사야에 

예언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24

일간 두문불출하여 메시아라는 

대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이 처음으로 연주되던 

1742년, 그 곡 중 할렐루야 연주 

때에 영국 왕 조지 2세가 일어나 

왕 중의 왕, 예수님을 경배했습니

다. 그 후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할렐루야 합창 때에는 

세계 모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절

망의 사람 헨델에게 여호와의 싹

이 심겨졌더니 놀라운 열매가 나

타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제

대로 심긴 사람은 자기도 살고 오

고 오는 세대에 큰 영향력을 끼치

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에 유일한 소망은 그 

땅에 여호와의 싹이 심겨지는 것

입니다. 그 땅에 심겨진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움과 영광스런 열매

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절망의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 사람

에게 여호와의 싹이 심겨지는 것

입니다. 

시므온처럼 꼭 안으십시오. 평

강이 임할 것입니다. 헨델처럼 영

접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이 회

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싹이신 예수님

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

여 회복과 함께 큰 열매 거두시기

를 축원합니다.

2. 흘림

여호와의 싹은 피를 흘리는 싹

입니다. 죄를 속하는 것은 피라고 

말씀하십니다(레17:11). 하나님

은 죄를 속하는 피를 주신다고 말

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싹이 심겨

지면 더러운 죄가 씻기고 청결하

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사4:3, 

4). 이 어린 순, 곧 싹에서 피가 흘

러 죄를 속량합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피를 흘리는 

여호와의 싹, 여린 순을 죄인들에

게 주셨습니다(사53:2, 5-7). 여

호와의 싹, 여린 순이신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죄인들을 씻어주시고 

청결케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여

호와의 싹은 자기희생을 통해 절

망의 사람을 살려줍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

제는 야간에 병사들의 근무 상태

를 점검하곤 했습니다, 하루 밤은 

토치리프 상사의 불 켜진 막사에 

들렸는데 그가 술에 취해 자고 있

었습니다. 그의 책상에 노트가 펼

쳐 있었고 토치리프 상사가 휘갈

겨 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는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고 큰 빚

을 졌다는 내용, 그 빚의 액수, 이

제는 죽는 것 밖에 길이 없다는 글

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황

제는 그 위에 이런 글을 서명과 함

께 써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가 이 모든 빚을 갚아줄 것

인가? 니콜라이 황제가!” 토치리

프 상사는 깨어나 그 글을 보고 깜

짝 놀랐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한 두려움과 황제의 약속

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을 

때 마침내 황제가 보낸 돈 가방과 

격려의 글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

치리프 상사는 황제가 보낸준 돈

으로 빚을 갚았고, 죽지 않고 살

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술과 

도박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니콜

라이 황제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

았습니다.

피를 흘린 여호와의 싹,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하

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날 

위해 피 흘려 구원해주신 예수님

에게 남은 평생 충성하고 또 그 예

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

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니/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

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 밖

에 없네/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니/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새찬송가 252장 1, 2절)

3. 만듬

여호와의 싹은 초막을 만듭니

다(사4:5, 6). 여호와의 싹은 초

막을 만들어 그곳을 예배의 자리 

피난의 자리로 만듭니다. 여호와

의 싹이 만드는 초막이란 다름 아

닌 교회입니다. 스가랴서를 보십

시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

라 싹이라 이름 하는 사람이 자

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

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

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

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슥

6:12, 13a) 

싹이라 이름 하는 예수님이 여

호와의 전, 교회를 만드시는 것입

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미미

한 것 같으나 예수님이 함께 계

시면서 예배도 받으시고 예수님

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부터 보호하는 곳

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만든 초막은 무

엇보다 그 초막을 만드신 예수님

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

수님께 예배드릴 때 동방박사들

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생각해

야 합니다. 위험으로 가득 찬 먼 

길을, 어떤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

고. 마침내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

를 드린 예배를 기억하여 우리의 

예배도 쉽게 포기하고 대충 드려

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싹이 만든 초막, 교회

는 예수님이 보호해주시는 곳입

니다.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백악

관도 청와대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를 멀리하

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

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세력

도 예수님이 지키시는 교회를 해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

도들은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됩

니다. 

여호와의 싹은 이토록 아름다

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싹은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의 싹은 절망의 땅에 심겨져 놀라

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호와의 싹

은 우리 죄를 구속할 피를 흘리

는 싹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초막

을 만들어 그곳에서 예수님은 경

배도 받으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

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호와

의 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

다.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을 경

배하고 의지합시다. 여호와의 싹

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을 송축합시다.

김성국 목사 | 퀸즈장로교회 담임

여호와의 싹
성 탄 설 교

이사야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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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둘이 있어야 진실을 말

해요.” 요즘 저희 부부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종종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

실 것입니다.

사실 이 말에는 저희 부부의 고

충이 담겨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억력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

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둘 다 자

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

아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지” 다짐하며 주의 

깊게 듣고도 돌아서면 “그게 뭐였

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

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말이 맞는다고 우겼지만, 요즘

은 아주 겸손하게 자신이 틀릴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

이 탓인가요? 팔순이 훌쩍 넘으신 

저의 어머니는 아직도 매우 총명

하시고 기억력이 아주 좋으십니

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아들인 저

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감퇴하면

서 늘~ 무엇인가 찾습니다. “내 안

경이 어디 있지? 내 자동차 키는? 

내가 오늘 영양제를 먹었나, 안 먹

었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습니

다. 그런데 제 친구의 아버님 이야

기를 듣고 답을 얻었습니다. 

90을 넘기신 친구의 아버님은 

아직 매우 건강하셔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분이 외출했

다가 집에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은 차 열쇠, 지갑, 돈 등등 주머니

에 있던 모든 것들을 지정된 장소

에 놓는 일입니다. 보통 때에도 쓰

신 물건들을 곧바로 지정된 장소

에 두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디

에 두었는지 찾을 일이 없다고 하

십니다. 머리가 아니라 습관으로 

기억하는 법을 터득하신 것입니

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의 습

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

은 습관은 필수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습관이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큰 도움을 주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습관이 우리의 삶

의 질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나

이가 들수록 머리로 살기보다는 

좋은 습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흐릿한 잉크가 명철한 두뇌보

다 오래 남는다. 메모는 천재보다 

낫다”는 말처럼 아무리 IQ가 높아

도 부지런히 메모하는 습관을 이

기지 못합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

니라 누적이고, 행복은 기쁨의 강

도가 아니라 빈도이다”는 말처럼 

좋은 습관으로 살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열쇠도 좋은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

관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하루

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는 왕조가 바뀌어도 숙청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 세워진 왕들의 

신임을 얻었으며, 80세 노인이 되

었어도 조금도 흠잡을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눅22:39) 예수

님도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셨

습니다. 습관에 따라 회당에 들어

가셔서 율법을 읽으셨고,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또한 새벽 미명

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무리를 먼저 보

내고 산에 올라가 습관을 따라 기

도하셨으며, 열둘의 제자들을 세

우기 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등등...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

두고도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

셨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에서 좋은 습관을 기르세요. 좋은 

습관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

다줍니다. 특별히 좋은 신앙의 습

관을 기르세요. 가정과 일터 그리

고 교회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을 끼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하나

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습관, 기

도하는 습관, 신령과 진정으로 예

배드리는 습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습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습관, 복음을 전하

는 습관, 새벽 제단을 쌓는 습관... 

좋은 습관이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요즘 깜빡깜빡하십니까? 돌아서

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

리 모두 좋은 습관으로 삽시다. 하

루라도 젊었을 때 좋은 습관을 시

작합시다.

<1면에서 계속>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도피적이거나 영혼만의 반쪽 사랑

이 아니라, 이 세상적이고 책임적

이고 온전한 사랑이다. 이 사랑은 

자신이 창조한 것을 방기(放棄)하

고, 마치 도박이나 하듯이 끊임없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것에 신실

하고 책임지고 구원하고 완성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자기지향적이고 자기

완성적이고 자기위안적인 것이 아

니라, 타자지향적이고 타자완성적

이고 타자구원적이다. 이것이야말

로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역사

적 계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의 탄생사건으로부터 받는 영

광과 은혜와 진리이다.

그렇다면 예수의 탄생이 어떤 실

천적 의미를 갖는가? 이러한 성탄

의 신비가 현실 속에서 사는 우리

에게 어떤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고 

유발하는가?

먼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성

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릴 수 있다

면 그것은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

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

들이 그 진정한 의미 없이 이 절기

를 보내는 데 익숙해졌지만 이 기

회를 이용해 우리 주님께서 이 세

상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는 이왕 모든 사람들이 즐기

고 있는 이 절기를 이용해서 1. 크

리스천들로서는 그리스도의 오심

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2.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성탄

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기회로 삼

으며 3,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각하

면서 이 세상에 참 사랑을 표현하

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편 연합감리교회(UMC)는 교

회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커뮤니티

에 새롭게 다가갈 방법을 제공한

다. UMC 산하 미 전역에 걸쳐있는 

교회에서 모인 실제 사역들 중 4가

지만 소개한다(4 great Advent 

outreach ideas):

보물찾기 목회

보물찾기에서 대부분의 청소년

은 단서나 사진을 수집하거나 친구

들과 즐겁게 지내는데 집중한다.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조(Port 

Saint Joe)에 있는 제일연합감리교

회의 청소년들은 보물찾기 시간을 

전도의 기회로 전환했다. 그들은 

보물찾기를 “불특정한 이들을 위한 

선한 행위” 게임으로 만들었다.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만나 팀으

로 나눠 차에 타서 8-10가지의 선

한 행위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는

다. 이 선한 행위는 동전 주입식 세

탁실에서 동전을 세는 것부터 식료

품을 차까지 들어다주는 것 그리고 

지역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까

지 다양하다. 

천막 예배드리기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성탄전야 예

배를 드린다. 텍사스주, 롱뷰

(Longview)에 은혜의십자가길 연

합감리교회(Grace Crossroads 

United Methodist Church)는 구약 

성경과 접목해, 크리스마스 전 주

일에 예배를 텐트에서 드린다. 그

들은 현지 고등학교의 주차장에 텐

트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연결하고 

교회의 긴 의자 없이 예배를 드린

다. 동 교회 담임 존 화이트 허스트

(John Whitehurst) 목사는 예배에 

해마다 참석하는 사람 중 25%가 

교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텐트를 칠 수 없는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체육관이나 지역 회사의 

회의실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여러분이 예배를 지역사회에 가져

가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성탄전야에 일해야 하는 사람

들을 위한 선물보따리

아이오와주 웨이벌리(Waverly)

에 있는 트리니티연합감리교회의 

성도들은 성탄절 전야 예배가 특별

한 성만찬 예식시간 이상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예배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그 밤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이 야

근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 

성탄절 전날 일찍, 데보라 와이

즈 목사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크

리스마스 간식(보통 초콜릿으로 덮

인 프레첼)을 만들었다. 성탄절 전

야 예배 후, 참석한 가족들은 크리

스마스 간식을 들고 거리로 나아간

다. 그들은 병원, 소방서, 주유소(사

람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

든)에 잠시 들러서 선물을 나누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

의 사랑을 나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충분

하다

알칸소주 살렘(Salem)의 작은 마

을에서 비올라연합감리교회(Viola 

United Methodist Church)는 유일

한 주류 교회이며 교회력을 따르는 

유일한 교회다. 강림절 동안 그들

은 예배 전과 후에 공동체 건설의 

기회를 가진다. 전통적인 예배를 

깎아내리기보다, 오히려 기념하고, 

예배를 통해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독특한 목소리를 내는데 관심을 가

진다. 

쉐리 베이커(Cherie Baker) 목사

는 지역사회에서 전통적인 교회 배

경을 가진 많은 사람이 오래된 신

앙의 전통과 연결되려고 예배에 참

석한다고 말한다. 교회 예배력을 

따라 평화, 기쁨과 사랑에 대해 묵

상하고 전통을 축하한다. 그러면 

당신만큼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들

을 만나게 될 것이다!

<2면에서 계속>

시 주석은 그런 은인자중과 완전

히 결별했다. 그럴 경우 일본과의 

해묵은 적대감이 다시 커진다고 해

도 상관하지 않았다. 또 미국이 21

세기 중국의 최대 적이며, 중국을 

약화시키려고 작

심한 나라라고 선

언할 수밖에 없다

고 해도 개의치 않

았다.

시 주석은 자신

의 외교정책 노선

을 효과적으로 실

천하기 위해 군부

에 대한 접근권에

서도 전임자들보

다 한 걸음 더 나

아갔다. 2016년 그

는 갑자기 ‘중앙군

사위 연합지휘중

심 총지휘’(군 총

사령관이라는 뜻)

라는 새로운 직책

을 자신에게 부여

해 외부의 분쟁이

나 지역 긴장 등 

모든 군사작전에서 인민해방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

다. 

또 남중국해에선 베트남과 필리

핀 같은 이웃나라와 영유권을 다투

는 지역에 중국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인공섬 건설을 지시

했다.

이런 조치와 함께 중국은 정부간 

기구인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PCA)의 영유권 판결을 처음으로 

무시했다. 2016년 여름 PCA는 필리

핀의 제소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

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필리핀의 주권을 침

해했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시 주석은 그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다고 선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은 한 걸음 더 나아가 PCA의 판결

을 두고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

는 서방의 음모라고 비난했다.

시 주석의 공격 수단에는 2008년 

금융위기 후 서방 국가들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술도 포함됐다. ‘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한다’고 마오쩌

둥이 말했듯이 같은 기간 지식인들

은 중국의 ‘국제무대 발언권’을 요구

하며 ‘중국식 모델’의 존재를 옹호하

기 시작했다.
<다음호에 계속>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시작해야 하는 것...

시진핑의“신중국”알아야 세상이 보인다!하나님의 낮추심에서 드러나는 은혜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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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즉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에

게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올바른 결정

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른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부에서 윤

A: 대법원이 지난 10월 1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

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

안 군 입대와 집총거부에 유죄 판단을 유지해오던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례를 뒤집

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집총과 

군사 훈련을 거부할 뿐이며 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

도한 제한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마치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했던 미 대법원의 결정

처럼 소수자의 인권(Hunan Right)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결과론적으로 다수자

의 인권과 양심을 짓밟는 결과를 낳게 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기에 심히 유감스

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결정은 전통적 국방의 의무에 대한 판례를 깨는 것

으로 지금 군에서 복무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이나 양심도 없는 자

들로 규정되기 쉽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심을 다해 복무하는 젊은 군인들

을 모독하고 군대는 재간(?)을 피울 줄 모르는 자들이나 가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

기에 군의 분노와 사기 저하의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대

체 복무를 정한다고 하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평가 절하하고 건장한 남성은 누

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누

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으며 군대에 가는 자는 종교적인 신념도 없는 자라고 낙인

이 찍힐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보병 제 26사단 73연대에서 군목을 할 때 대대훈련소에 들어온 한 

병사가 훈련거부를 하고 탈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 후에 잡혀 대

대 영창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나 기도하며 성경을 가지고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증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기에 어떤 나라

에나 군대에도 충성을 바치지 않으며 살육하는 일에 참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러나 신구약 성경은 그런 규정이 없으며 시민이라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양

심이요 선한 양심입니다.

현재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 155마일을 두고 아직도 총칼을 겨누며 남북이 대치

하는 정전(停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입

영거부나 집총거부, 훈련 거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포기하고 자기만 살

겠다는 이기적인 양심, 삐뚤어진 양심입니다. 헌법 제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되므

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정은 성경적으로도 위배됩니다. 구약성

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필요시에는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성

경에는 가나안 전투 및 수많은 악과의 전쟁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서는 12지파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20세 이상된 장정의 수가 출애굽기

와 민수기에는 60만 정도라고 계수되었습니다. 20세 이상된 건장한 남성은 군대복

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남자 뿐아니라 여자도 의

무 복무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증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병역의무라는 헌법가치보다 상위에 있

다고 판시한 것은 한국 대법원이 성경에 나오는 종교적 신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앞으로 군대 가기 싫으면 군대안가는 특혜(?)를 받기 위해 군대 가기 몇 달 전에 

여호와의증인에 출석, 등록하면 군대를 피할 수 있기에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종교

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증인에는 수많은 병역문제에 걸린 

젊은이들의 등록절차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결정은 소

수자를 위해 다수자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 형평성에 위배를 주는 결정이라고 봅

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성경적으로나 헌법상으로 잘못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아브라함의 아비-데라

2018-2019, 40일 특새를 시작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을 찾아보며 하나님의 은

혜를 누리는 것으로 주제를 정했

다. 그중에 첫 인물이 아브라함

이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아버지 데라에게서 시작된다. 데

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제조

업자였다. 당시의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우상제조업자는 상당한 

권력과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직

업이었다. 따라서 그 땅에서는 

유지 역할도 했을 것이며, 이 모

양 저 모양 막강한 권세를 가졌

으리라 짐작된다. 

그런 그가 갈대아 우르 땅을 

버려두고 아들 아브라함의 가정

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땅을 향해 출발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한 것은 상당한 영적 은혜가 그

의 삶에 나타났음을 짐작케 한

다. 

그러나 데라는, 목표로 삼았던 

가나안과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

의 중간쯤 되는 하란이라는 곳에

서 지역의 우상 문화와 세상일들

에 빠져 그곳에 정주하게 되었

다.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

고,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던 

것이다. 어떻게 그의 인생을 설

명할 수 있을까? 출발은 좋았지

만 결과는 실패였던 용두사미 인

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삶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짧게 설명한다. ‘가나안 땅

으로 가고자 하더니...거기 거하

였으며... 죽었더라’ 가고자 마음

은 먹었지만, 조금 가는 듯하다

가, 결국 못가고 인생이 끝났다

는 말씀이다. 

가정의 리더를 위해 기도

허망한 인생의 모습이다. 하나

님의 은혜도 알았으며, 결단하여 

순종할 줄도 알았는데 한결같은 

신앙과 삶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

한 것이다. 더군다나, 가정의 가

장의 신앙이 그렇게 희미해지니

까 이것이 자녀들과 가족공동체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 자녀들의 

영적 진보에도 장애가 되었다. 

장래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

함은 그의 아버지가 하란에 머무

는 동안 자신도 앞을 향해 나아

가지 못하고 함께 멈춰있게 되었

다. 만일에 한결같이 말씀대로 

나아갔더라면 데라 자신도 믿음

의 조상이 될 영적축복의 가능성

이 있었을 터인데, 결국은 이방 

땅 하란에서 죽게 된 것이다. 그

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자,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던 아브람

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 새롭게 일하심들을 보게 된

다. 

가정의 가장이 믿음생활을 실

패하면, 가족들은 조금도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대장이 

머무르니까, 다 같이 멈추게 되

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한

다. 남자들의 굵은 목소리와 겸

손한 무릎 꿇음, 말씀에 대한 담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가정은 부흥의 아름다운 일을 맛

보고 온 가족은 그 은혜를 마음

껏 경험할 것이며, 복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들

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 

잘되는 가정의 비결이다. 

교회의 리더를 위해 기도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공통

적인 고백하는 말들이 있다. 사

단마귀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

가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는 것이

다. 그래서 조용하던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 어수선해진다는 것

이다. 이곳저곳에 찔리고 다치고 

상처가 나다보니, 어떤 목사님은 

‘연말에는 헐떡헐떡 거리면서 헐

떡고개를 겨우 넘어간다’고 표현

한다.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를 지치

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연말이 

되는 시점에서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직분을 감

당하느니 못하느니, 구역을 옮긴

다 만다는 등의 말들이 나온다. 

봉사부 편성에 대해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한다. 더 나

아가면 교회를 신사적으로 옮기

기 위해서, 사역자가 어떤 문제

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미리 조

용한 워닝과 노티스를 주는 때도 

이 때이다. 그러다보니 힘 있게 

새해를 열고 사역을 출발해야 하

는데, 연말에 진을 그렇게 다 빼

면서 헐떡고개를 지나고 보니 사

역할 힘이 없어지더라는 것이다.

본 교회는 올 한해 특별히 풍

성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에서도 

믿음의 일들을 많이 나누고 보고

하는 복된 시간들을 가졌다. 여

름에 한국교회를 방문한 후에 이

런 저런 사역의 도전들을 받으면

서 재정과 기타여건이 부족함에

도 교회에 필요한 많은 일들을 

감당코자 하였는데, 쓰고도 남음

이 있었다. 예상치 못한 건축사

역과 재정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잘 

감당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

님의 은혜였지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요인을 발견했다.

리더의 은혜, 공동체의 축복

감히 고백하건데, 그것은 바로 

담임목사인 나 자신이 감사하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15주년 역사

책을 발간하면서, 미리 알고는 

갈 수 없었던 목회의 길을 친히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렸다. 

그러다보니 목회자로서 교회에

서 해야 될 사역에 대한 계획들

이 두렵지가 않았고, 재정이 없

어도 일을 자꾸 만들고 이야기하

고 기도제목으로 선포하고 그렇

게 했었다. 

그러다보니, 담임목사의 노력

이 안타까웠는지 생각지 못한 도

움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났

다. 예산이나 계획이 없던 일들

이 플러스알파로 생겨나기 시작

했고, 재정적인 부분도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된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약 교회

의 리더인 담임목사가 형편과 사

정이 이러니 할 수 없는 일이라

고 생각하며 그냥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런 없었

을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믿

음으로 세움 받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형편 따라 낙심하고 포기

하는 세상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

는 곳이 되었을 것이다.         

교회의 리더가 중요하다. 담임

목사가 중요하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성도들의 삶에 기적 같

은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는가? 

교회의 리더로 하여금 즐겁게 목

회하도록 해야 한다. 연말에 지

나친 일들로 헐떡고개를 지나게 

말아야 한다. 교회의 부흥은 리

더의 결단에 가장 크게 좌우된

다. 부흥을 바라지 않는 목사는 

없지만 이를 위해 믿음으로 일을 

도모하고 순종하는 이는 적은 것 

같다. 성도들을 너무 배려하기도 

하고 지레짐작 어려움들을 만들

고 싶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 교

회의 리더인 목회자를 위해서 기

도해야 한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

최근 한국의 대통령의 국정운

영에 대해 비판이 많은 것을 본

다. 평생 군인이었던 사람이 적

폐로 몰리자 목숨을 끊음으로 마

지막까지 굴종하지 않으려했던 

그는 참 군인이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참 군인은 생명에 대한 애

착보다 자신의 신념과 의지, 명

예를 더욱 귀히 여기기 때문이

다. 게다가 사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의 갈등, 경제난국, 급변하

는 한미관계 속에서의 역할... 등

등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조국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필자는 철저히 성경주의자이

고, 교단이나 자라온 배경들을 

보면 보수의 색깔을 가지고 세상

을 본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을 알

면서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권을 함께 지지할 수 있단 말

인가? 이를 공식적으로 공인하

는 무리들과 어떻게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단 말인가? 심정적으

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부터 최근의 일들까지 지지할만

한 근거가 보이지 않은 것이 사

실이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 둘

을 감옥에 두고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있음도 보게 된

다. 예전의 진보정권이 가진 약

자를 위한 배려와 정의, 겸손함

과 낮은 자세에서 오는 친밀감들

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

려 잘 포장된 독선과 오만이 더 

악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다. 

때로는 감탄도 한다. 어쩌면 저

렇게 좌파정권은 포장과 감동을 

잘 전할까? 그런 생각도 한다. 좌

우의 날개가 같이 힘 있게 날아

올라야 비상이 가능할 텐데, 지

나친 우파의 무능함과 게으름과 

독선과 정략이 탁월한 좌파의 기

울어짐으로 조국의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권세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필자의 어린 시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다

시 한번 더 생각을 가다듬게 된

다. 80년대 후반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던 민주진영에서 대통령

을 내지 못했을 때에 “되어진 것

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시

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필자의 

주변은 대부분이 보수적인 색채

가 아주 강한 분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가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과,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선

호를 넘어서서 말씀을 기준해서 

생각하고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는 것이다. 

특별히 한국의 문대통령은 통

일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모든 것

을 다 내려놓고 올인하는 것을 

본다. 여러 부작용이 있다하여

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왜 그는 그토

록 통일에 집착하는가? 하나님

은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연역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 쉽지 

않게 답을 찾게 된다. 

80년대에 한국에서 기도원에 

올라가면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

처를 따로 마련하고 나라와 민족

을 위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또한 북한 지역 

곳곳을 381군데로 나누어서 교

회 세우는 일을 계획했던 것도 

알고 있다. 당시의 반공에 대한 

강한 인식 속에서 특별한 현상이

라고 생각한 기억이 난다. 기도

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을

진대, 오직 한 가지 통일만 바라

보고 가는 대통령을 세우고 나아

가도록 하는 것도, 부정적인 수

많은 이유가 있다할지라도 통일

의 일 하나만으로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왕이면 문대통령이 고집을 

내려놓고 온 나라가 서로 통합과 

상생을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최근의 부시대통령의 죽음과 이

에 대해 정파를 초월해서 애도하

는 모습 속에 감격함을 가지면

서, 조국을 향한 아쉬운 마음을 

가진다. 감옥에 있는 두 전직대

통령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회

복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해

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한다. 공동체의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향해 나아갈 때, 

그 폐해는 전적으로 백성들의 몫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더의 마음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 기도해

야 한다. 리더의 마음은 다 같을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도둑질하고 깡패 짓을 하라고 시

키겠는가? 가정이 잘 되고 자식

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것이다. 어

느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이 저주

받고 실패하고 망하기를 바라겠

는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자

신의 재임 시에 나라에 환란과 

고통이 찾아오고 망할 나라를 꿈

꾸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모든 

권세와 모략과 참 지혜는 하나님

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

의 그늘아래 속한 것이다. 하나

님 앞에 기도하자. 주여 우리 가

정을, 주여 우리 교회를, 주여 우

리나라와 민족과 조국과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에 망극하신 주

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 가장, 목회자, 위정자 

리더를 위한 기도, 공동체의 부흥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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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2개 국가

에 거주하

는 4개 구

라 니 족 의 

통합 파일.

구라니족

은 이란의 

종 족 으 로

서, 그 아래 

바젤라니족(Bajelani)과 하우라미

족(Hawrami) 등 많은 하위 종족

이 있다. 구라니족은 이란과 이라

크  북 부 의  " 쿠 르 디 스 탄

(Kurdistan)"(쿠르드족의 땅)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종종 쿠

르드족(Kurds)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들의 기원지는 카스피해 

근처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어떤 

점에서는, 쿠르드족의 팽창에 의

해 그들은 상당히 동화됐다. 하지

만 그들의 고유어인 구라니어

(Gorani)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

로 있다.

쿠르드족은 BC 2400년 이후로 

쿠르디스탄을 차지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BC 900-500년

에 번성했던 메디아 제국 유목민

들인 메데스인(Medes)의 후손이

라고 주장한다. 쿠르디스탄 대부

분이 7세기에 아랍인들의 정복을 

받았다. 그 무렵에 이곳 주민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이다. 쿠르

드족들은 쿠르디스탄을 하나의 국

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치국

의 실체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

다. 이 지역은 주로 산악지대이며 

험한 지형이 주민들의 생활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삶의 모습

구라니족은 주로 정착농들이지

만 자질 있는 군사들로도 알려져 

있다. 19세기에는 페르시아 군대

에 보병 연대급의 1000-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하지

만 쿠르드족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페르시아 소속을 

완전히 포기했다.

쿠르디스탄에서는 농사와 목축

이 주된 직업이다. 주요 작물은 곡

물로서, 주로 밀, 보리, 호밀, 귀리 

등이다. 그 밖의 작물로는 면화, 올

리브, 벼, 사탕무, 담배 등이 있다. 

여름에는 다른 쿠르드족과 달리 

구라니족은 양과 염소, 나귀, 노새

를 고산 목초지로 몰고 가며, 겨울

에는 저지대 평야에서 목축을 한

다. 산악 토양은 일반적으로 비옥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소재배는 

계절적이거나 드물게 한다.

1980년 9월부터 1988년 10월까

지 이란과 이라크는 전쟁을 치렀

다. 이 8년 동안 약 170만명의 사

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만명

이 죽었다. 전쟁의 근원은 페르시

아인 이란과 아랍인 이라크 사이

의 오래도록 계속된 지역경쟁에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된 국경분

쟁이었다.

1974년에 이란은 이라크 북부

에 있는 쿠르드 민족주의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그

들이 이라크 정부에 대항한 반란

을 일으키도록 했다. 사담 후세인

(Saddam Hussein)은 이어서 이란

을 침공했으며, 쉽게 승리를 쟁취

하리라고 믿었다. 이슬람 공화국

에 정권을 가져다준 그 전해의 혁

명 때문에 이란의 군사력이 상당

히 약화되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

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1988년 

10월에 격렬한 전쟁은 끝나고 이

라크는 종전을 위한 UN의 휴전안

을 받아들였다.

보다 최근에 이라크 북부의 쿠

르드족과 이웃 종족들의 삶은 페

르시아 걸프전에 의해서 혼란에 

던져졌다. 이라크 군대는 쿠르드

족 반란군과 시민들을 이란 및 터

키의 국경지역으로 몰아냈으며 난

민들은 위기에 처해졌다. 전쟁의 

여파로 물과 식량이 오염되어 수 

천명이 질병에 걸렸다.

신앙

구라니족은 거의 모두가 무슬림

이다. 일부는 시아파(Shi'ite) 무슬

림이며, 일부는 정통 수니파

(Sunni) 무슬림이다. 시아파의 신

앙형태는 격렬한 황홀경에 빠지는 

걸 추구하며, 수니파는 단순하고 

침착하다. 시아파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주장하고, 수니파는 운명

결정론이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또한 법과 의식에 있어서도 차이

가 있다. 하지만 두 집단의 근본주

의 신앙은 모두 알라가 모하메드

에게 계시한 경전인 코란을 기초

로 하고 있다. "알라가 유일신이며 

모하메드는 그의 예언자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라마단(람잔)에는 금식하며, 가난

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메

카 순례를 해야 하는 것이 이슬람

의 5가지 기본의무다.

이란과 이라크의 문화는 이슬람

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이것은 

두 나라의 예술과 문학, 사회구조

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에

는 정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9년, 시아파 성직자는 이슬람

화 개혁운동을 주도했다. 여자들

은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도록 

명령받고, 영화관은 폐쇄됐으며, 

라디오 방송국은 음악방송이 금지

됐다. 사회적 역할에서의 남녀 차

별이 또한 다시 실시되었다. 여자

들은 전통 "차도르(chadors)"를 입

게 되었다. 차도르는 대개 검고 헐

렁한 가운으로서, 머리에서 발끝

까지 신체를 다 덮고 얼굴까지도 

가리는 옷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최근의 걸프전의 결과로서 이라

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기

본적인 식량과 의료품이 상당히 

부족하다. 물질적으로 이 지역 사

람들의 필요는 절실하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필요는 훨씬 절실

하다. 구라니족에게는 그들의 언

어로 된 어떠한 기독교 자원도 없

다. 그들 대부분은 복음의 분명한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결과

적으로, 현재 쿠르디스탄에서 알

려진 구라니 성도는 적은 수에 불

과하다.

이슬람이 이란과 이라크의 국교

이기 때문에, 구라니족에게 복음

을 전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

다. 이 국가들의 문호가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에 개방되기 위한 열

쇠는 기도뿐이다.

구라니(Gurani)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아기 예수 앞 산타’가 불쾌한 콘텐츠? 

페이스북이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숨김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기독교인

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 이미지조

차 인터넷에 마음대

로 올릴 수 없는 세태가 된 것 아니냐며 한숨 쉬고 있

다.

라이프사이트뉴스닷컴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이 산

타 이미지를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를 

숨김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2015년 12월 1일 게재된 것으

로 산타가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예수 

대신 전 세계의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선물과 사랑, 

은혜를 전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미지에는 ‘이 사진은 자동적으로 숨김 처리됐으

며 보고 싶다면 해제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안내문구

가 적혀 있었다. 이 이미지가 커뮤니티 규정 중 ‘불쾌

한 콘텐츠(Violence and graphic content)’에 해당한

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라이프사이트뉴스닷컴의 보도에 큰 관

심을 보였다. 기사에 페이스북에 오른 지 18시간 만에 

4만2000여회 공유와 6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네

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페이스북은 하루 만에 해

당 이미지를 원상 복구했다.

아기 예수와 산타가 왜 불쾌한 콘텐츠로 분류됐는

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페이스북의 해

당 규정을 살펴보면 특정 종교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

릴 경우 혐오와 폭력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돼있다.

페이스북은 ‘혐오 발언은 협박과 배척이 있는 환경

을 만들 수 있으며 실제 폭력을 조장할 수 있어 허용

되지 않는다’면서 ‘페이스북에서는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적 취향, 성별 또는 성적 정체성, 심각한 신체

적 장애 또는 질병과 같이 보호받는 특성을 이유로 타

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혐오 발언으로 정의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독교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

즌은 페북 댓글에서 “요즘 학교에서 ‘메리 크리스마

스’나 ‘예수(JESUS)’를 쓰지 말라고 해 문제가 되는데 

그 추세가 페이스북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면서 “예

수 탄생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조차 마음껏 즐길 수 

없다니 슬프다”고 적었다.

부시 “최고의 아버지…” 찬사·유머 넘친 국장

“아버지가 그리울 

겁니다. 당신의 품위

와 진심, 친절은 영원

히 우리 곁에 남아있

을 것입니다.”

‘아버지 부시’의 장

례식에서 추모사를 

읽던 아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은 아들과 딸이 가질 수 있는 최

고의 아버지”라는 말을 힘겹게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관을 한 번 두드린 후 자리로 돌

아가 눈물을 닦아냈다.

제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의 장례식이 5

일 오전 11시(현지시간)부터 2시간15분간 워싱턴 국

립대성당에서 거행됐다. 부시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

는 길은 숙연했지만 찬사와 유머도 함께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도 

이날만큼은 장례식장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 고인을 

기렸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

심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그는 “역사는 아버지를 위대

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그는 비길 데 

없는 외교력을 지닌 대통령, 엄청난 업적을 이룬 최고 

사령관, 명예와 위엄을 지키는 신사였다”고 회고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어 “아버지는 남을 섬기는 사람

의 영혼은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는 천 

개의 불빛(a thousand points of light) 중 가장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천 개의 불빛은 1988년 고인이 공

화당 대선 후보 지명 수락연설에서 수많은 민간 봉사

단체들을 언급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아버지 부시는 

이후 여러 자리에서 봉사와 희생을 의미하는 ‘천 개의 

불빛’ 단어를 썼고, 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돼 

왔다.

부시 전 대통령은 슬픔 속에서도 특유의 유머 감각

을 잃지 않았다. 그가 “아버지는 우리에게 완벽에 가

까웠지만, 완전히 완벽하진 않았다”며 “그의 골프 쇼

트게임은 형편없었고, 무대에서 모습은 프레드 아스

테어(미국 유명 무용가·가수)와 정반대였다. 특히 브

로콜리를 못 먹는 식성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

됐다”고 말하자 추모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생전 유쾌했던 성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는 85살에 

쾌속정으로 대서양을 가로질렀고, 90살 때는 낙하산

을 펴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고 회고했다. 고인이 

입원했을 때 절친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병

실에 몰래 들여온 보드카를 마셨던 일화도 공개했다.

미 언론은 아버지 부시의 장례식에 대해 “전체적으

로 매우 부시 같았다(Bush-like)”고 표현했다. 고인이 

생전 야당 의견을 경청하고 온건하게 대했던 것을 빗

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전현직 대통령뿐 아니라 

당을 초월해 수많은 정치인들이 한데 모인 이 자리는 

미국이 수호해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줬

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시 전 대통령

은 미국의 정치적 통합이라는 선물을 남기고 떠났다”

고 했다.

11년 만에 국장(國葬)으로 치러진 이번 장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 모두 참석했다.

장례식장에 가장 늦게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

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는 악수를 나눴지만, 2016년 대

선에서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남편 클린턴 전 대통령과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클린

턴 전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정면만 응시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는 여전히 혼자

였다”고 썼다.

장례식이 끝난 후 부시 전 대통령의 시신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실려 그의 고향인 텍사스주 휴

스턴으로 옮겨졌다. 6일 오전에는 시신이 안치된 세

인트마틴 성공회 교회에서 시민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행사가 열렸다.

“성별 선택의 시대, 나이도 선택...” 소송

한 네덜란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나이를 스무 살 적게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

다. 얼핏 황당하고 우

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차별을 이유로 성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의 요구 또한 존중받아

야 하지 않느냐는 게 이 남성의 입장이다.

5일 CBN뉴스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업가인 에밀 

라텔밴드(69)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1949년 3월 11일

인 자신의 생년월일을 20년 뒤인 1969년 3월 11일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라텔밴드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원

치 않는다면 이름이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살

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나이 또한 내가 원치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나이로 인한 차별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라텔밴드는 “스마트폰 데이트 앱인 ‘Tinder’에서 내 

나이를 69살이라고 소개하면 어떤 이성도 대답을 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이 얼굴로 49살이라고 하면 

여성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69살이라는 나

이에는 제약이 많다. 하지만 내가 만약 49살이라면 차

도 집도 마음대로 사고 일도 더 할 수 있는 등 차별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텔밴드는 또 건강 

검진에서 자신의 신체 나이가 45세로 나왔다면서 만

약 20년 젊어질 수 있다면 연금도 받지 않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델란드 법원이 라텔밴드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전통적 가족관계 등 사회 통념과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라텔밴드가 패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성을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반기를 들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번 소송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허점을 

잘 보여준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2015년 이후 유럽유입 무슬림 중 회심자 2만명 추산

2015년 이후 유럽

에 유입된 무슬림 중 

기독교로 회심한 이

가 약 2만명에 달한

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기간 유입된 무슬

림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무슬림 이주민 회심 비율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듀

에인 알렉산더 밀러 박사는 지난 3일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주최한 강연에 참석해 “무슬림 국가에서 유럽

으로 밀려들어 온 난민과 이주민들 중 상당수가 그리

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을 따른다”며 이같이 밝혔

다.

밀러 박사는 2015년 발표한 논문 ‘무슬림에서 개종

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세계 인구 조사’를 통해 

1960년 이후 세계적으로 무슬림의 회심 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1960년 20만명 남짓했던 전 세계 무슬림 회심 인구는 

근래 들어 거의 1000만명으로 증가했다.

그가 강조한 2015년 이후는 시리아 내전의 피해자

들이 유럽행 난민 대열에 동참하면서 유럽 내 무슬림 

수가 급격히 증가했던 때다. 당시 독일이 100만명 넘

는 난민을 받아들였고, 오스트리아 역시 약 13만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3년 간 유럽에 유입된 무슬

림 수는 2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밀러 박사는 “일부

지만 기독교를 접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모순을 인식

하고 회심하는 경우가 분명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빔 리트케르크 네덜란드 라브리 공동체 대표는 좀 

더 자세히 무슬림의 회심 사실을 전한다. 그는 ‘유럽

의 난민 사태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이란 논문에서 

2015년 한해 독일에 몰려든 100만여명의 난민 중 최

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한 지

역의 교회에선 이주 무슬림 70명이 한 번에 새 신자가 

됐다고도 소개했다.

한편 밀러 박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Protestant Faculty of Theology’의 부교수로 재직 중

이다. 성공회 신부로 목회도 함께 하고 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환대 어디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난민 가족을 

위해 릴레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널

리 전해졌다. 언제 강제추방을 당할지 모르는 아르메

니안 가족이 베델교회에 도음을 청했다. 이에 교회는 

공공기관이 종교예식

을 방해할 수 없다는 

국내법을 이용해 10

월 26일부터 예배를 

시작, 6주째 쉬지 않

고 이어오고 있다.

탐 라 지 안

(Tamrazyan) 씨 가족은 네덜란드에 9년째 살고 있다. 

아버지는 아르메니아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목숨이 위험하다고 한다.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졌다가 

번복되었다. 세 자녀의 나이는 21, 19, 14세라고 한다. 

어린이가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특별 사면 형식으로 

그 가족에게 이민자격을 주는 ‘아동 사면

(kinderpardon)’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탐라지안 씨 

가족은 지난 9월 출국할 것을 통보받았다.

네덜란드는 2017년 현재 인구가 1천7백만여 명이

다. 유엔 난민기구(UNHCR)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현

재 네덜란드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103,860명, 망명신청자는 5,818명이다. 난민이 수만, 

수십만명 몰려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등에 

비해 네덜란드가 받아들인 난민 숫자가 적다. 그렇다 

해도 당장 탐라지안씨 가족처럼 강제출국을 해야 하

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400건이라고 한다. 다른 유럽 

나라들처럼 네덜란드도 이민의 벽을 점점 높이고 있

다.

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위해 교회가 피난

처가 되어준 예가 더러 있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가까이 있는 애리조나 주 투손 시 사우스사이드 장로

교회 목사였던 존 파이프 목사는 1980년대에 ‘성소 운

동(Sanctuary Movement)’을 이끌었다. 당시 엘살바

도르, 과테말라에서 내전을 피해 미국으로 몰려든 난

민을 위해 500여 개 교회가 기꺼이 피난처가 되었다. 

중미에 대한 미 정부 정책에 반대한 시민불복종인 동

시에 자유와 평등의 법 정신을 따른 결단이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하여 지금까지도 면면

히 이어지고 있는 운동이다.

베델교회는 정부의 입장과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어

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섯 살짜리가 와서 9년을 살고 14살

이 됐으면 거기가 고향이며 집이다. 갈 곳 없는 이 가

족이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집(‘벧 엘’)에

서 보호받고 있다.

이 릴레이 예배가 울림이 큰 이유는 무엇보다 교회

를 하나로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헤이그 베델교회가 

속한 교단 목회자들뿐 아니라 전통이 다르고 신학이 

다른 개신교와 가톨릭 할 것 없이 다양한 네덜란드 교

회 목회자들이 예배를 이어나가기 위해 함께 하고 있

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중시하는 보수와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의 구별이 무의미해졌다. 다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연결 지을 수 있

는 작은 지점을 통해 손잡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

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악셀 위케

(Axel Wicke) 베델교회 목사는 “이 교회 피난처는 가

장 기초적인 연민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이어주며 

경계를 부서뜨리고 있다는 것을 되려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종교인이든 아니든 헤

이그 시민도 교회 이웃도 인터넷에서 뉴스를 접한 사

람들도 관심을 두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바라

보고 있다.

교회 공간의 쓰임을 비롯해 여러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난민 문제를 말랑말랑한 감성으로만 다가갈 수

는 없다. 당장 이웃 나라 덴마크에선 정부가 우파 덴

마크인민당이 합의한 바에 따라 앞으로 망명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외딴 섬으

로 보내겠다고 했다.

헤이그 베델교회가 언제까지 예배를 이어갈지 알 

수 없다. 다만 예배가 이어지는 동안만큼 틈을 벌려, 

추방당할 위기에 있는 가족 하루라도 신변 안전을 보

장받고 그러는 동안 물밑으로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

해 조율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베델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교회가 낳은 가장 대표적 신학자는 

누구일까? 대부분 주저하지 않고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

를 꼽을 것이다. 그의 영향력은 그가 활동

했던 13세기에 국한하지 않는다. 현대 로

마가톨릭교회가 자랑하는 신학적 전통의 

형성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학

자이다. 실상 그에게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해도 큰 무리가 아니다. 

아퀴나스는 1225년에 이탈리아에서 태

어났으며, 아주 어려서부터 베네딕트 수도

원에서 자라났다. 15세에 나폴리 대학에 

입학한 뒤, 그의 사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접하게 된 것이

다. 

그 후 20세가 되기 직전, 엄밀한 논쟁과 

분석의 방식을 선호하였던 도미니크 수도

회에 입회하였다. 그는 사제 서품을 받은 

뒤 1256년에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

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왕성한 학문 활동

으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퀴나스가 태어

나기 전에 이미 대학을 중심으로 ‘자연 사

상’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슬

람 세계로부터 역수입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은 초월적 신이 자연의 범주 밖에서 

창조하였다는 전통적 기독교 우주관과 대

치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자연의 신

비 또는 지적 호기심에 이끌려 자연을 연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서방 교회의 

신학적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위험

성을 깨달은 교회가 1210년부터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강의를 금지

시키는 일도 있을 정도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학을 중

심으로 널리 퍼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을 금할 길이 없었다. 결국 1255년 파

리 대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교과서

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나아가서 

철학학부를 신학부로부터 독립하여 발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로서 아

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부

터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신학자로서의 

황금기를 지나게 되었다.  

새로운 고민-신앙과 이성의 조화 

아퀴나스의 주된 고민은 교회의 전통적 

신학과 새로운 철학 방법론을 조화하는 

일이었다. 즉 그는 신앙과 이성이 협력하

여 새로운 신학의 틀을 만들어 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에 몰두하였다. 그는 자신

보다 앞선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대부분이 

신의 존재가 ‘자명’하기에, 이로서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교회 교부 어

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이

다. 그는 만일 어떤 것이 참되다면 그 진리

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기에 그의 존재가 자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뿐 아니다. 동방교회의 마지막 교부

라 불리는 다메섹의 요한(John of 

Danascus, 676-749년)도, 모든 사람들에

게 신의 존재가 자연적으로 심겨져 있다

고 하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잘 알고 있

는 사실을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11세기 신학자였던 캔터베리의 안셈

(Anslem of Canterbury, 1033-1109) 역

시 이와 유사한 신학적 사상을 가졌었다. 

존재론적 증명이라 불리는 그의 사상은, 

선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자명한 

명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최고

의 선, 즉 그보다 더 이상 큰 것이 없는 하

나님은 단순히 칭호로만 존재할 수 없으

며, 반드시 실재 속에서도 동시에 존재하

는 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는 이런 전통적 사고를 가진 신

학자들이 증명하는 하나님을 부정할 의도

가 전혀 없었다. 단지 그 하나님을 신앙하

면서도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증명’

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 결과, 그는 

자연은 이성을 통해 탐구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을 전

통 신학에 접목시킴으로 중세 스콜라 철학

을 완성하게 되었다. 

비록 아퀴나스가 아스토텔레스의 철학

을 받아들였지만,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

었다. 왜냐하면 자연 세계는 스스로 완성

된 것이지, 어떤 절대자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자연 세계에서는 어떤 일도 자연의 원칙

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에 반해 아퀴나스는 성경이 증거 하는 하

나님의 창조와 기적을 인정하는 신앙의 

소유자였다. 

자연적 정의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지닌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받아들였다. 그

것은 자연적 정의 이론으로서, 인간의 특

정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자연

적 기준이 모든 사물 안에 내포되어 있다

는 것이다. 자연 자체가 인간에게 특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정

상적인 이성을 갖춘 모든 성인들은 자연

을 대할 때, 자연적 정의에 대한 판단을 내

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고 확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존재를 증

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이성

을 사용하여 자연을 올바로 살피면, 이 모

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왜냐하

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을 알리는 증거들이다. 우리 눈앞에 있는 

진리들을 근거로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 자

체를 인정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그 대신 아

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부터 유래된 형

이상학(Metaphysics), 즉 존재의 근본 또

는 근원을 연구하는 학문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그는 인간은 자연을 출발점으로 

삼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고 확신하였다. 

만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 

순수한 이성적 추론을 사용하였던 안셈과 

달리, 아퀴나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

하는 증거를 그 근거로 삼으려 하였다. 

5가지 증명 방법 

아퀴나스는 그의 저서 ‘신학대전’과 ‘대

이교도대전’에서 자연적 경험을 통해 하나

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법, ‘운동으로부터의 증명’이

다. 이 세상이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

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움직

이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의존하여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

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영향

을 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 ‘부동의 

원동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는 스스

로 움직이는 자이다. 

두 번째 방법은, ‘능동인으로부터의 증

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여지는 모

든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한 다른 것에 의하

여 움직인다고 주장하였다. 그 자체가 본

래부터 능동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물이 원인이 되려면, 

그 전에 무엇인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 종

속 능동인들 모두가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관심으로 본질에 영향을 준 원

인을 살피게 될 때, 우리는 관찰이 불가능

한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

다. 이 존재는 ‘원인이 없는 원인’이며, 그

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방법은, ‘가능성과 필연성으로

부터의 증명’이다. 이 세상의 일을 관찰하

면, 본질에 있어서 매우 우연적이라는 사

실을 인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

계 속에서 사물들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즉,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생성

과 소멸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어느 시

점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

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을 때만 가

능하다. 이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

이시다.  

네 번째 방법은, ‘자연의 위계에서 관찰

되는 사물의 단계에 근거하는 증명’이다. 

사물들 가운데는 완전성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다. 비교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더 좋은 것과 

나쁜 것 또는 더 큰 것과 작은 것 등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다. 그 중에 최고가 있다

는 것은, 나름의 판단과 규정이 일치하는 

절대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그 가치와 완성도에 있어서 다른 것

과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것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질

서와 조화에 근거하는 증명‘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 작용한다. 그

러므로 우리는 인식을 갖지 않는 어떤 것, 

목적 때문에 작용하는 자연 물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특별한 질서

에 따라 목적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 

즉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돌

릴 수 없다는 것은 세계의 질서를 설계하

여 차분하게 그 목적에 이르도록 모든 일

을 이뤄가는 원천적 지성체가 있기 때문

이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끄는 지적 설

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퀴나스는 신

앙과 이성, 즉 전통 신학과 새로운 철학을 

접목시키려 하였다. 비록 그는 신앙이 진

리를 찾아낸다는 신앙의 전통, 즉 신앙을 

이성보다 두려는 전통적 시도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연법을 중시하며,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게 됨으로서, 후대

에 신앙보다 이성을 우위에 두는 새로운 

전통을 여는 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covenantcho@yahoo.com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사상을 전통신학에 접목 스콜라철학 완성

하나님 존재 확증위해 반드시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확신

‘신학대전’ ‘대이교도대전’에서 자연적 경험 통해 하나님 존재 증명 제시

후대에 신앙보다 이성 우위 두는 새로운 전통 여는 길 제공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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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의 관점

교회 역사에 있어 국가와 그리스

도의 관계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적 삶에 관계가 없으

며,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인 의미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모든 

의미에서 세상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

었다는 것은 ‘자연 질서’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제도에서 면제되었음

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1) 그리스도인의 포괄적인 관점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사실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임을 중단시

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사실

을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

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

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

5:45)라고 말씀하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낸다. 죄 때문에 세상을 완전

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세상과 국가에 대해 긍정적이어야 

한다. 오히려 세상을 회복시키되 

세상의 본래의 조건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영

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것

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속의 계

획이 인간의 구원 뿐 아니라, 전 우

주에 적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구

속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전 우

주에 대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

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

라 그리스도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리스도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이라”(엡1:9, 10)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계를 포기하

시어 그것을 마귀에게 넘기지 않으

실 것이며,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가 없으며, 오히려 우주 전체가 완

전한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한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를 믿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주의 주님도 되

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

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너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

서만 본 나머지, 신약의 가르침의 

위대함과 영광 중 많은 부분을 배

제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만드는 것

쯤으로만 축소시키거나, 우리를 지

옥에서 구원하는 것만으로 약화시

킬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을 그런 식

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복되

게 하시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

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은 사실

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

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사

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오

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

으셨느니라”라고 말하면서 그리스

도께서 역사의 주가 되심을 명확하

게 표방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

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28:19)”라고 하셨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

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통치하고 

계시며, 만물이 다 주님의 손에, 그 

권세 안에 있다. 

주님께서는 정말 기이한 방식으

로 이미 세계를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들의 

영혼을 계발하기 위해서만 존재하

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

는 자들로 자처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내 자신의 영혼과 

그 영혼의 계발만이 문제가 된다”

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보통 속임

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점에

서 일관성이 없이 살아간다. 우리

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고, 똑

같이 먹고 살아야 하며, 생각 속에

서조차 인생을 결코 벗어나지 않아

야 한다.

2) 국가와 정부에 대한 관점 정

립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인의 국가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

리스도인이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성경적인 삶

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

에 대해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문제도 잘못되게 된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관점도 분

명해야 한다.

가)첫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존재

하는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이 정하

신 것이란 사실을 믿어야 한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

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이 정하신 바”(롬13:1)이다. 고로 

국가와 정부, 행정관들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동

물적인 존재에서 진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

님의 행사와 활동의 결과들이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말인가? 결코 아

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학습

한 것뿐이다. 그리스도인마저도 그

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사람이 살다보니 점점 진화하고 그

렇게 살게 되고 정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진화론적 정치관일 

뿐이다. 이런 경구에 대해 생각 없

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라고 하면서 국가와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진화론적 관점을 가진 셈

이다. 인간이 점차 이런 일을 생각

해 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

험과 오류의 결과로 진화되어 나왔

다는 그릇된 주장에 오염되지 말아

야 한다. 

모든 원리들이 성경에 이미 전개

되어 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분명

하게 모든 개개 법칙이나 모든 나

쁜 통치자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는 정부와 그 법과 질서에 대

한 전체 개념에 관해 관심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사도는 어떤 특별한 정부 형

태가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개념이 하

나님께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

을 뿐이다. 

군왕제도나 귀족정치 제도가 하

나님께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

지 않다. 또 통치자는 황제들뿐이

어야 한다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 

또 민주주의만이 정부의 오직 유일

한 바른 형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 아니다. 또 소수의 몇 사람이 하

는 독재정치를 하는 과두정체가 옳

다고 말함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

께서 정부가 존재하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뿐

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제임스 1세는 

“왕들이 신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고 주장했지만(왕권신수설), 그러

나 그의 주장에 대해 성경은 아무

런 지원도 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공화제가 나쁘다거나 바르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사도

는 다만 정부가 있고 헌법으로 정

해진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 공화정 정부가 있을 수 

있다. 또 왕이나 황제가 통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나라나 시

대마다 어떤 정부 형태든지 나타날 

수 있다.
 younsuklee@hotmail.com

타락해가는 이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정부 개념을 세우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인간 구원 뿐 아니라 전 우주에 적용

청교도 신앙 (6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교회와 국가

영성칼럼

악녀 이세벨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사람마다 자기만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연적인 기질

이 태어난 환경에 길들여져 자신의 독특한 삶의 습관이 생긴

다. 오랜 세월 굳어진 삶의 습관의 열매가 각자의 성품이다. 우

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길들여져 간다. 다른 사람들을 나에

게 맞추어 길들이고, 또한 나도 남에게 길들여져진다. 꼭 같은 

환경일지라도 각자의 선택의 여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에스다롯을 섬기는 여제사장 이세벨은 대단한 여걸이다. 유

약하고 게으른 아합왕과 정략 결혼한다. 성을 무기로 아합왕을 

세상 연락에 빠지도록 애완용 동물로 타락시키고는 이스라엘

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손안에 거머쥔다. 양심을 

마비하는 온갖 추악한 죄악, 권모술수가 당연한 자신의 종교를 

이스라엘의 종교로 대치하여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법천지 상

태로 하락시키려 든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버리는 길이

기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저가 과연 아

합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아니면 자신의 영화의 도구로 이용

했는가? 우상숭배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극대의 이기주의

이다. 아합은 아내의 치마폭에 모든 왕의 다스리는 책임의 권리

를 포기하고 게으르게 자신의 안일만을 챙긴다.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을 때도 비겁하게 아내의 악한 모략을 

따라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죄를 만천하에 범한다. 중상모략으

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빼앗은 밭을 쥐어주는 악행에 과감한 

아내를 같이 신나하는 아합이다. 세상에 아내를 악녀로 만드는 

못난 사내, 백성의 피를 빠는 악한 흡혈귀 군주가 아니던가? 이

세벨은 성을 무기로 남편을 손에 넣고 평생 제 맘대로 휘두르

며 살다간 여인이다. 

그러나 과연 그녀는 과연 행복했는가? 욕망은 바닥이 없는 

항아리와 같다. 아무리 부은들 바닥이 없으니 무엇인들 담을 

수가 있는가? 계속해서 부어 넣으니 겉으로 보기엔 무엇인가 

풍성한 듯 하나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 인생이다. 손에 쥘수록 

점점 더 목이 마르다. 유약하고 게으르고 자기만 위하는 아합

이 결코 이 센 여자를 기쁘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봇의 밭

이 탐이나 고민하는 아합을 보며 얼마나 저를 경멸하며 혐오

감이 올라왔겠는가? 도무지 남자다운 구석이라곤 보이지 않는 

남편 아합이다. 왕이란 지위가 아니었다면 천번 만번 헌신짝처

럼 버렸을 비굴한 사내 아닌가? 제 맘대로 휘두르는 맛에 부지

런히 나름대로 헌신한 여인 이세벨과 편한 맛에 자신의 할 일

을 다 아내의 손에 무책임하게 넘기고 산 악하고 게으른 종 아

합왕이다. 

저들은 서로의 약점을 이용할만한 환경적인 강점과 보완하

여 철저하게 서로를 자신을 위해 이용했던 사랑이 없던 부부의 

비극적 모델이다. 제 아무리 대단한 여걸이라도 자신의 이익만

을 위해 헌신하면, 결국 다가서면 저 멀리로 달아나 버리는 무

지개와 같이 자신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세우지 못하고 그저 

파괴하는 불행한 인생일 뿐이다. 요즘 한국 정세를 바라보며 너

무도 많은 이세벨과 아합들이 즐비한 듯 보여 고생하는 국민들

이 안스러워 기도가 절로 나온다. 주님! 한국을 이 혼란의 소용

돌이에서 지켜주소서.    

 heenlee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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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

의 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와우! 하

는 약간의 탄성 소리를 냈던 적이 

있다. 이유는 너무나 아름다운 색

깔로 물들어 있는 한 그루 나무의 

단풍잎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림 

그리는 화가가 과연 저런 색깔을 

물감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

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잠깐 눈을 돌려서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그 나무의 잎들도 나름대로 단풍 

색깔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 

나무들의 단풍잎에 대해서는 시선

이 머물지 않았을까? 단풍잎의 색

깔이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별하지 않은 색깔의 단

풍잎을 가진 수많은 나무들을 그

냥 스쳐 지나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특별하게 아름다운 단풍잎의 색

깔을 가진 한그루 나무와 특별하

지 않은 그저 밋밋한 단풍잎의 색

깔을 가진 나무들의 차이는 무엇

일까?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히 머

무는 나무는 단풍잎의 색깔이 특

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하게 

머물지 않는 나무는 단풍잎의 색

깔이 밋밋한 것일까? 한 가지 분명

한 사실은 특별한 색깔을 내는 단

풍잎이나 밋밋한 색깔을 내는 단

풍잎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밋밋한 색깔을 내는 단풍잎에 대

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

오늘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

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스

쳐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별하게 보이는 것에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것으로 오해를 하

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특별

하게 보이는 일이나 평범한 일상

의 일에나 동일하게 머문다. 

특별하게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하게 머문다는 생각은 

오늘날 성공 지상주의로 치닫는 

세속 문화가 낳은 산물이다. 그리

스도인들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

지 못하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

은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전혀 누

리지 못한다. 

어거스틴은 죄의 근본은 하나님

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사

랑을 쏟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평

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

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하

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특별한 것 

자체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주된 흐름은 사람들이 특

별한 것을 추구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특별

함을 추구하는 삶의 내면을 들여

다보아야 한다. 특별함을 추구하는 

삶의 내면에는 특별함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일상의 평범한 삶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느끼지 못한

다는 약점이 있다. 일상의 평범한 

삶에 대한 흥미를 잃어간다는 것

이다.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

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순간은 없다. 단풍잎이 아름

다운 것은 색깔 자체로 인하여 아

름답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

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므로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밋밋해 보이는 

단풍잎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 그 자체로 충분

히 아름답다. 

현재 살아가는 삶이 특별하지 않

은 것 같아서 삶에 대한 불만족으

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의 삶에 담

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 그

리스도는 이 땅에서 평범 그 이하

의 삶을 사신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탁월한 본성을 지니

셨지만 자기를 비워 낮고 낮은 평

범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다. 

탁월하신 하나님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 오셔서 평범 그 이하의 

삶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해 당신의 삶을 재설정해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 이하의 수

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인식하

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일상의 평범한 삶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면 그 가운

데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이다. 특

별함에 매어 달리고자 하는 유혹

을 뿌리치고 평범한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와 기쁨과 영원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

라.

목회서신 

평범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

남가주교회음악협회가 8일 정오 

용궁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회

장에 전현미 회장을 유임했으며 부

회장에 강민석 씨를 선임했다. 

전현미 회장은 “하나님께서 회장

님이 되셔서 2018년도 남가주한인

교회음악협회를 이끌어가시는 마

음으로 교회음악협회가 활동해왔

다”며 ”은혜롭게 2018년도 본 협회 

활동이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부족한 제가 다시 

2019년도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회장이 되셔서 

협회에서 하는 사역에 큰 축복으로 

인도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린

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현미 회장 사회로 시작된 총회

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했다. 강민

석 총무가 사업보고 했으며 김혜정 

회계가 회계 보고했다. 

이어 회장과 부회장 선출이 있었

으며 회의록 낭독 후 전현미 회장

의 폐회선언으로 총회를 마쳤다. 

전현미 회장은 UCLA 작곡과와 

동 대학원에서 지휘를 전공했으며 

2013년 50여명의 합창단과  베들

레헴 국제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2016년 이태리 베로나에

서 열리는 30년 이상된 작곡 및 합

창 경연대회(‘Italy National 

C o m p o s i t i o n  &  C h o r a l 

Competition’)에서 최초로 아시안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심사위원

으로 참여했다. 

또한 ‘찬양대원을 찾아가는 지역 

열린 세미나’ 창시자 및 강사로 활

동하고 현재는 라구나힐스교회 지

휘자로 섬기고 있다.
<박준호 기자>

정기총회...부회장에 강민석 씨 선출 

남가주교회음악협 전현미 회장 유임
남가주교회음악협회 관계자들이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

사)가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

진 박사)에게 아프리카 학생 장학

금을 전달했다. 

지난 12월 5일 ANC 온누리교회 

박성호 총괄목사와 송정신 장학위

원회 장로가 월드미션대학교를 방

문해 임성진 총장에게 아프리카 학

생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ANC 온누리교회

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

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행20:36)는 말씀에 따라 실시한 이

웃사랑 나눔 프로젝트인 열두광주

리 캠페인(12 BASKET Giving 

Campaign)을 통해 모아진 성금의 

일부를 월드미션대학교 아프리카 

학생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것이다. 

월드미션대학교 측은 아프리카 

복음 전도에 앞장 설 아프리카 지

도자를 양성하는데 ANC 온누리교

회가 장학금 후원을 통해 동참함으

로써, 본교에서 온라인으로 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말라위 

학생들에게 크나큰 격려가 됐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라크마(회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

임상 교수) 주최 크리스마스 패밀

리나이트 음악회가 9일 오후 7시 

한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음악회는 라크마 챔버오케스트

라와 콰이어가 무대에 올라 공연했

으며 소프라노 신선미, 테너 오위

영 목사가 출연해 아름다운 공연을 

펼쳤다. 

이날 라크마 장학생 선발자들의 

무대도 열렸는데 윤임상 음악감독

의 지휘로 협연했다. 

올해 영애의 1등 수상자는 피아

니스트 장성(Sung Chang)으로 이

미 피아노 마니아들 사이에서 대단

한 호평을 받고 있는 중견 피아니

스트다. 

2등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씨로 USC에서 아티스트디플로마

를 마치고 동부 CUNY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멘델스존의 바이

올린 협주곡 1, 3악장을 연주했다. 

3등을 차지한 첼리스트 켄들오

는 12학년생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

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재능 

있는 학생으로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악장을 연주했다. 

1등 수상자 장성 씨는 “피아니스

트인 어머니 밑에서 3살부터 피아

노를 배웠다”며 “독일에서 유학할 

땐 피아노를 왜 쳐야하는지를 배웠

으며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과 나눠

야 하는지 고민하며 배우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전 출연자가 헨델

의 메시야 할렐루야를 함께 공연하

며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회장 김회창 목사) 송년회 및 정기

총회가 8일 오전 11시 영생교회(담

임 김혜성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송년감사예배는 차기학 부

회장의 사회로 샘 신 목사 기도후 

한국 공군군목출신인 오정택 목사

(산불피해지역의 따우전옥스 주님

의교회 담임)가 '위기와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2부 회의는 회장 김회창 목

사의 인도로 사업 및 회계보고 하

는 시간을 가졌으며 임원들은 2년 

임기이기에 그대로 유임됐다.

본 회는 재향군인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면인 정체성 비전선포문, 

애국선언문, 애국특별중보기도회, 

애국인 특별복귀집회, 조국수호집

회, 광복기념 집회, 특별히 여호와

의증인 양심적 판결에 대한 안보우

려와 공평성 국방의무 사명 입장문

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설교해준 

샘신 목사, 김혜성 목사, 이정근 목

사, 고남철 목사, 서승원 목사, 문대

룡 목사, 김기동 목사, 강태광 목사, 

안신기 목사, 서승원 목사, 오정택 

목사, 김회창 목사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한국에서 제작한 기독군인 

상징성을 새긴 기념 혁대를 50여 

회원들에게 배부함으로 진리사수 

조국사수의 의지를 갖고 사용하기

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부른 후 3

부 만찬을 가지며 친교를 다졌다. 

한편 신년하례식은 2019년 1월 

12일(토)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

에서 갖는다.

▲문의: (213)268-9367
<기사제공: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ANC온누리교회는  월드미션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라크마 주최 페밀리나이트 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우측위 네모

안은 이날 라크마 장학생 선발자들과 최승호 단장, 그리고 윤임상 교수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송년회및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월드미션대 아프리카 장학생에 장학금 전달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이트 성황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 

ANC온누리교회 이웃사랑 나눔 프로젝트 일환 

장학생 선발자 장성, 김유은, 켄들오 협연

임기 2년 임원단 유임, 비전선포문 등 발표

여승훈 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코리언프로

그램(디렉터 변명혜 교수)은 종강

예배 및 사은회를 4일 오후 4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LA리저널센터(

디렉터 단 브라운 박사)에서 열었

다. 

졸업예정자인 소피아백 전도사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김수영 교

수(본교 설교학 교수, His교회)가 ‘

사명보다 앞선 것’(요21:15-17)이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수영 교수는 “내가 주님을 위

해 일을 하고자 할때 자칫 잘못하

면 주님이 배재된 사역이 될 수 있

기에 주님께서 여러분 위해 일하셔

야 한다”며 “내가 주어가 되면 업적 

많이 세우고 유능하게 할 수 있지

만 망하기 쉽다. 그러나 주께서 일

하신다면 사역의 사이즈와 유명도 

그리고 실력과 상관없이 성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내가 주님으로 하여

금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시는 것

이다. 본문은 사랑의 정도를 말하

기위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다. 사랑의 대화보다 사명을 앞

세우지 말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

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때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종기 목사(본교 실천신학 교

수, 충현선교교회) 축도에 이어 열

린 2부 사은회에서 변명혜 교수는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한 자들이라고 추억이 되길 바란

다. 어디가든 사역할 때 아주사 동

문으로 부끄럼 없이 학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동문이 되길 바

란다”고 말하며 시편 26편 7절을 

낭독하고 졸업생들을 치하했다. 

이어 본교 교수들이 졸업생들을 

위한 안수기도를 했으며, 졸업생들

이 교수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 순서는 만찬의 시간을 갖고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친교했다.  
<박준호 기자>

파이어크루세이드(대표 정기정 

목사) 12월 집회가 ‘예수님의 아름

다움을 온 세상에’라는 주제로 부

에나팍에 위치한 소스몰(The 

Source) 광장에서 8일 오후 5시 성

황리에 열렸다. 

찬양사역자 비키리 자매와 매튜

김 형제(남가주샘물교회) 사회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갓스이미지, 

김한나(CCM 사역자), This Ability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찬양과 율동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이날 더소스몰에 모여

든 많은 이들에게 찬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됐다. 아울러 

비키 자매와 메튜 형제가 듀엣으로 

찬양을 불렀다. 

또한 정기정 목사는 “집회가 열

리기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

다”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

했다”고 말했다. 

파이어크루세이드는 2012년 2월 

6일 첫 번째 집회를 시작으로 중소

형교회들이 모여 무료훈련과 연합

예배를 통해 개 교회들의 부흥을 

이끈다는 취지로 사역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종강예배 및 사은회

파이어크루세이드 12월 집회 성황

“사명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라”

‘예수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주제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종강예배 및 사은회에서 졸업생들이 교수들에게 선물증정하고 있다

파이어크루세이드 12월집회에서 갓스이미지가 공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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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주회가 12월 9일 오후 6시 하

크네시야교회에서 열렸다. 

단장 이은숙 권사는 “말씀이 육

신이 돼 세상에 오신 독생자 그가 

곧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

며, “우리의 남은 삶,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닮

은 삶을 살고자 다짐한다. 긴 세월 

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단원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잊

을 수 없다”고 감사했다.

1부는 예수님 탄생을 주제로 합

창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 성탄절 

캐롤들을 편곡해 불렀다. 3부에서

는 이상윤 장로가 작사하고, 김지

영 작곡가가 작곡한 칸타타 “그가 

곧 하나님”의 7곡이 합창으로 초연

됐다(지휘 양재원, 반주 이정현).

바리톤 김천일이 특별출연했으

며, 5인조 베델체임버앙상블의 연

주, 뉴욕크리스찬유스콰이어(지휘 

이학재)가 참여했다. 

이날 유희원, 정문자, 유효숙, 안

태순, 임병숙 권사 등이 10년 근속

상을 받았다. 

칸타타 “그가 곧 하나님” 작사자 

이상윤 장로는 폐암 4기로 수술과 

힘든 치료 과정 속에 8년이 지났다

며 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이 장로는 자신의 소망과 감사를 

묶어 찬양을 쓰고 있다며, 그것이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이며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강

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25편의 

칸타타를 쓰면서 모든 작품에는 반

드시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구절

이 포함이 된다며 “이는 그분이 내 

생명이신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라고 말했다.

정기연주회는 전광성 목사의 기

도로 시작돼 주영광 목사의 폐회기

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뉴욕권사선교합창단>

퀸즈한인교회가 지난 12월 9일 

저녁 5시 제 4대 담임 김바나바 목

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김바나바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래 기도

해준 성도들께 감사하다”며 “빌립

보서 말씀처럼 앞을 보고 나갈 때

는 주님의 심장을 갖고 나가고, 주

변을 바라볼 때는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피고 함께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주신 삶속에서 마지막으

로 하고 싶은 것은 그분은 흥해야

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평생 목회

를 통해 그분께서 흥하고 부족한 

종은 쇠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부는 이욱주 목사 인도로 퀸즈

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

돼 기도 정준성 목사(뉴욕주사랑장

로교회 담임), 찬양 퀸즈한인교회 

연합찬양대, 말씀 김재열 목사(뉴

욕센트럴교회 담임), 특주 한예진 

바이올리니스트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는 실버미션을 15년

간 해오면서 퀸즈한인교회와의 인

연을 설명하며 “목사로 세우셨으

니”(엡4:11-16)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김 목사는 “퀸즈한인교회가 산

전수전 다 겪었으니 이제 잘 되는 

일밖에 없다”며 “부흥성장하기 위

해 알아야 할 것은 목사는 만능선

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

김바나바 목사님을 퀸즈한인교회 

담임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

다. 왜 세우셨나? 첫째, 채찍과 훈

련을 통해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둘째, 봉사의 일을 하도록”이라고 

말했다. 

김재열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 신앙과 

회개, 말씀순종, 훈련과 봉사 등 아

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됨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로 담임목사

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

라는 성숙한 퀸즈한인교회가 되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는 축사 박태규 뉴욕목사회 

회장, 권면(목사에게) 한재홍 목사, 

권면(성도에게) 박형은 목사(뉴저

지초대교회), 축가 백승현, 약력소

개 박인섭 장로, 광고 김성수 장로, 

답사 김바나바 담임목사, 축도 안

창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태규 목사는 “예수심장을 달

고 뉴욕에 오셨다”며 “교회부흥이 

기대된다”고 축사했다.

임시당회장을 맡았던 한재홍 목

사는 △예수심장 가지고 환경을 이

기라 △옳은 목자로 생명까지 버리

라 △자기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

라 △사랑은 약한 자에게 더하라 

등의 권면을 하고 말씀의 승계를 

위해 김바나바 목사에게 목사가운

을 입혀줬다.

KPM을 통해 퀸즈한인교회와 선

교동역을 하고 있는 박형은 목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성도들에

게 축하를 하고 “좋은 교인들이 좋

은 목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만찬기도는 백달영 장로가 했다.

김바나바 목사는 남침례신학교 

M. Div, Ph.D(설교학)를 받았으며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부목사, 국제

오엠선교회 파송선교사(북아프리

카&중동)로 사역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미주기독교방송국(KCBN, 사장/

이사장 윤세웅 목사)이 29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저녁 6시 후원 감

사의 밤을 가졌다.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윤세웅 목사는 직원들과 후원자들

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다”며 “어

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 성

화되는 과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

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1부 예배는 박마이클 목사 인도

로 개회기도 최고센 목사, 성경봉

독 김영호 장로, 설교 박상일 목사, 

헌금기도 박태규 목사, 헌금특송 

월드밀알중창단, 축사 양민석 뉴욕

교협부회장, 홍인석 뉴저지교협 회

장, 윤정신 뉴욕중앙일보사장, 방

송사역과 직원 소개, 축도 방지각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상일 목사(뉴욕남교회 담임)

는 “학자의 혀”(사50:4-5)라는 제

목의 설교에서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이며 학자의 혀를 주셔야 궁핍한 

자를 도울 수 있다”며 “말의 홍수

시대에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명품 기독교인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KCBN이 주님 오시

는 날까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복

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2부는 조순재 방송부장과 오영

아 편성부장의 사회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10년 이상 봉사한 15명

에게 감사장과 선물을 증정했다.  

3부 만찬은 한문수 목사의 기도 

후 시작됐으며 윤세웅 목사의 감사

인사와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

쳤다.
<유원정 기자>

“존경받는 목사회, 서로 격려하

는 목사회”라는 표어로 출발한 뉴

욕목사회 제 47회기가 지난 12월 

10일 성탄축하예배 및 이취임식을 

가졌다.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에

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회장 박태규 

목사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인

용하며 목사라는 전문직으로 주신 

‘우선적 권위’에 대해 언급하며 “존

경을 보수로 받아야 한다”며 “예의, 

상식,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

고 “회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존경

하며 설 화합하는 소통의 장을 열

어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임하는 문석호 목사는 “46회기
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과 동역해

준 회원, 임원들에게 감사한다”며 

“47회기는 46회기를 뛰어넘는 회

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

다. 

1부 예배는 이준성 목사 인도로 

기도 이희선 목사, 성경봉독 김희숙 

목사, 특송 아이노스 중창단, 설교 

신석환 목사, 헌금축복기도 이성헌 

목사, 축시낭송 조의호 목사, 헌금 

및 축복송 에이레네 찬양단, 축도 

방지각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신석환 목사(자문위원)는 “성도

의 길”(골1:9-14)이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목사와 성도는 같은 것이

고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성도

(구별된 사람)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며 지조와 절개가 기독교인의 트

레이드마크”라며 “신앙을 목사의 

자격조건으로 삼고 성도의 길을 가

는 목사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

다.

2부 이취임식은 김진화 목사 사

회로 시무기도 이병홍 목사, 축주 

유진웅 교수, 이임사 문석호 목사, 

목회기 전달, 취임사 박태규 목사, 

임원소개, 공로패 증정(46회기 회

장, 총무, 서기, 회계), 축사 장석진 

목사, 권면 송병기 목사, 광고 박시

훈 목사, 폐회기도 양민석 목사 순

서로 진행됐다. 

장석진 목사(증경회장, 뉴욕성결

교회 원로)는 “목사회는 뉴욕사회

가 존경하는 회”라며 “①400여명 

회원의 수장된 것 축하-대통령이 

된 기분으로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

라 ②임원진 구성이 잘됨 축하 ③

능력 있는 회장”임을 축하했다.

송병기 목사(증경회장, 뉴욕목양

장로교회 담임)는 빌립보서 2장 

3-4절을 인용해 “①겸손하며 ②남

을 귀하게 여기고 ③먼저 자기 교

회를 잘 돌보고 타 교회와 목사를 

돌보라”고 권면했다. 

제 47회기 뉴욕목사회는 9명의 

임원과 기획위원 6명, 협동총무 48

명, 특별분과위원회 33명, 협력분과

위원회 39명, 자문위원 19명, 찬양

전문팀 5명, 후원이사 8명 등 170

명과 위촉자문위원 법률 2명, 장례 

3개사를 선임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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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2019년 KAPC 목사학력 및 자격고시 일정 공고
2019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목사학력 및 자격고시 일정

이 공고됐다. 응시자격은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정규 신

학교 M.Div 졸업자나 2019년 6월 이전 졸업 예정자로 고시는 2019년 

5월 17일(금)-20(월) 총회장소(HILTON LA AIRPORT)에서 치르며, 

필기고시(교회사, 조직신학, 미국장로교회사, 헌법)와 제출고시(구약

주해, 신약주해, 논문, 설교원고)를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응시

서류는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19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이력서(사진 2

장)와 고시료 150달러.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9년 3월 31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jhanrev@gmail.com 

▲문의: 조응철 목사(702-296-9193), 한재현 목사(831-920-

7043) 

새찬양 뮤지컬 캠프
새찬양 뮤지컬 캠프가 “Let Us Have Fun” 주제로 12월 28일(금)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9일(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

까지 열린다. 총 진행 음악감독은 이선경 지휘자. 장소는 뉴욕친구교

회(담임 목사)이며 3-8학년을 대상으로 20명 선착순 접수. 참가비는 

일인당 120달러다. 본 뮤지컬 캠프는 영어로 진행된다. 

▲문의: (917)553-4203 배종은 권사 

2019 신년축복성회 및 목회자 컨퍼런스 
이상목 목사(Zoe Ministries USA 대표, 이어리한인장로교회 담임)

를 강사로 하는 2019 신년축복성회가 1월 11일(금)부터 13일(주일)

까지 “성령과 내 영혼”이라는 주제로 메릴랜드 시온감리교회/도시기

도원(담임 최현림 목사)에서 열린다. 또한 이상목 목사를 강사로 목

회자 영성컨퍼런스가 2019년 1월 14일(월) 오후 5시부터 15일(화) 오

후 5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성령과 거룩”이라는 주제로 열리

는 이 컨퍼런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443)306-3876 최현림 목사

퀸즈장로교회 성탄축하 찬양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성탄 절기를 맞아 오는 16일(주

일) 오후 4시 성탄 축하 찬양제를 열고 찬양제 후에 저녁만찬을 갖는

다. 또 21일(금)에는 양로원 방문, 성탄절인 25일에는 성탄축하예배

를 드리고 26일(수)에는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를 드린다.

▲문의: (718)886-4040

영상편집 사역자 청빙
뉴욕어린양교회(담임 박윤선 목사)가 영상 편집을 위한 사역자

를 청빙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포함)를 교회(69-38 47ave, 

woodside, NY 11377)로 보내거나 이메일(jcb8112@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718)899-8309

        

풀타임 부목사 청빙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레익뷰 언약교회(담임 강민수 목사, ECC교

단)가 한어회중 풀타임 부목사를 청빙한다. 담당사역은 설교, 제자훈

련, 청년회, 행정이며 지원자격은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고 말씀과 제자훈련사역에 열정과 은사가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이

중언어 구사자.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사진포함), 신앙고백서, 목사

안수 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설교 영상 혹은 음성 파일, 추천서 3통. 접

수마감은 12월 31일. 이메일(info@lakeviewkc.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847)272-9522

성도의 길을 가는 목사회 되라
뉴욕목사회 제47회기 성탄축하예배 및 이취임식

뉴욕목사회 제47회기 성탄축하예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한인교회 제 4대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마치고 김바나바 목사부

부와 시무장로부부들이 기념촬영 했다.

KCBN 29주년 후원 감사의 밤을 마치고 순서맡은 이와 봉사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그가 곧 하나님” 칸타타 초연

주님 심장 갖고 앞을 보고 옆을 살피겠다... 

학자의 혀로 복음전파 사명 다하라!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퀸즈한인교회 제4대 김바나바 목사 취임감사예배

KCBN 29주년 후원 감사의 밤 성료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이 정기연주회에서 찬양하고 있다.

장학금 기증...13명에 총1만3천불 전달
뉴욕겟세마네교회 제 3회 열린 음악회

뉴욕겟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가 지난 9일 오후 5시 장학금 

기증을 위한 제 3회 열린 음악회를 

열고 13명에게 각 1천 달러씩 총 1

만3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지용 목사는 “주님 은혜로 이

제 3년이 되면서 뉴욕겟세마네교

회가 롱아일랜드에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교육관과 체육관 건축이 내

년 상반기에는 성사되길 기도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 그리고 

한인 2세가 함께하는 복음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다. 내년 1월 9일 건

축을 위한 히어링이 예정돼 있으

며, 주민공청회가 끝나면 바로 건

축회사를 선정해 건축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새로 건축된 

교육관에서 4회 음악회를 개최하

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증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장학금 수여는 1회에서 9명, 2회 

10명, 올해는 13명으로 매년 증가

했다. 

음악회는 황혜원 성도의 사회로 

진행됐다. 1부는 뉴욕챔버오케스

트라 연주, 맥스민의 트럼펫 연주, 

제시유의 플롯 연주와 소프라노 이

희정 솔로, 테너 남상보 솔로, 김신

애 클라리넷 연주, 뉴욕수정교회 

시온성가대 찬양, 잭키 현의 첼로 

반주로 바리톤 이재환 찬양, 바리

톤 이재환 찬양으로 진행됐다. 

2부는 뉴욕겟세마네교회에 대한 

동영상 상영 후 제시유의 플롯 연

주, 재키 현과 맥스민 부부의 첼로

와 트럼펫 합주, 유안나의 바이올

린 연주, 이희정 소프라노 솔로, 이

희정과 이재환 듀엣, 뉴욕챔버오케

스트라 연주, NYM 콰이어 합창(지

휘 제시유), NYM 콰이어와 뉴욕수

정교회 연합합창단의 찬양, 뉴욕챔

버오케스트라 연주 등의 순서로 진

행됐다.
<기사제공: 뉴욕겟세마네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이지용 담임목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내홍을 겪었던 남가주기

독교교회협의회가 49회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 회기를 시작하

게 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지

난 10일 오전 11시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열렸다. 

49회기 회장으로 선출된 한기형 

목사는 “교협이 새로운 50년을 준

비해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

다”며 “교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

해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 교회가 없는 교협이 

있을 수 없다. 건강한 교회, 일치된 

교회로 함께 일할 수 있기 위해 교

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회장은 “△되도록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

기 위해 교회를 찾아가는 교협이 

되겠다. △대외적으로 남가주 지역

의 교회들을 대표성을 갖고 다른 기

관들과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교협

이 되겠다. △미래지향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

는 교협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

지고 49회기를 이끌어가겠다고 밝

혔다. 

임원진들은 “지난 4-5년간 교협

의 위상은 바닥을 칠정도로 무너졌

다”며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기 위

해서는 우선 현재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기형 회장은 “교협의 목표에서 

밝혔듯이 타 기관의 사업이 잘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는 것

이다. 그동안 타 기관에서 잘해온 

사업을 뺏어와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 만큼 타 기관에서 잘하고 있

는 것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병만 부회장은 “그동안 교협과 

함께하던 미주한인의 날 행사와 

3.1절 행사들을 남가주목사회와 함

께 3년간 개최해왔다”며 “이제 한

기형 회장을 중심으로 교협이 새로

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만큼 116주

년 미주한인의 날 행사를 비롯, 마

틴루터 킹 20주년 기념행사, 그리

고 범 교민행사로 치러지는 삼일절 

100주년 행사에 교협과 함께해 교

협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16일

(주일) 오후4시 찬양교회에서 열리

는 사랑나눔 송년음악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가

졌다. 

송년음악회는 한아름합창단(지

휘 이경호 목사), 에버그린여성합창

단(지휘 노혜숙), 보첼레스티 어린

이합창단(지휘 글로리아정안), 색

소폰나라(지휘 남상영), 소프라노 

조은아, 테너 이준실 씨가 출연해 

2018년 송년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

게 된다. 

또한 49회기 남가주교협의 출범

을 알리는 회장 이취임식도 함께 갖

게 된다.

한편 제49회 남가주기독교교회

협의회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한기형 목사 △이사: 김

형로 장로, 권영신 장로 △부회장: 

김영석 목사, 차승제 목사, 이병상 

목사, 최대현 장로, 이병만 장로, 임

경혜 권사 △총무: 안신기 목사 △

기획총무: 이경호 목사 △회계: 양

석용 목사.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협 사랑나눔 송년음악회 및 회장 이취임식

“타 기관과 협력...찾아가는 교협으로”

남가주교협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앞줄 가

운데가 교협회장 한기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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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45년 이야기’ 출판기념회
이상기 목사가 그동안 크리스찬투데이에 연재해온 자신의 칼럼을 엮어 

‘미국이민 45년 이야기’를 출간하고 17일(월) 오후 6시 용수산 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문의: (818)915-0702 

KCMUSA 사무국장 청빙
KCMUSA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은 사무국장을 청빙한다. 자격은 정식

교단에서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개신교인으로 기관사역에 

경험이 있는 자. 미국체류와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영주권자 혹은 시

민권자), 인터넷과 방송선교 사역에 지식과 열정을 갖춘 자, 팀사역에 대

해 열린 마음을 가진 자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목회자일 경우), 목회자 추천서 1부(추천자의 연락처와 서명이 있

어야 함)을 PDF파일로 1월 18일(금)까지 이메일(kcmusa@gmail.com)으

로 보내면 된다.

▲문의: kcmusa@gmail.com

GMU 2019 겨울 특강
ICMM(대표 제임스구 교수,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 Minis-

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는 그레이스미션 대학에서 2019년 겨

울 공개 특강으로 선교와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Website for Mis-

sion & Ministry) 과목을 개설한다. 강의는 1월 8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

요일에서 목요일까지 3주간 저녁 6시부터 10시30분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LA Class 강의실(3020 Wilshire Blvd.)이다. 수강료는 150달러이며 간식 

및 주 교재는 WordPress for Church Website(Korean Edition)로 아마존

을 통해서 구입 가능(교재비 90달러)하고 강의실에서 나눠준다. 

▲문의: (714)525-0088(본교), (213)529-4147(LA Extension)

제 10회 IKEN 한국어교육자 연수
세계한인교육자네트워크(International Korean Educators Network, 

회장 김성순)는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의 지원을 받아 

12월 27일(목)과 28일(금) 양일간 한국어 교육자 대상 ‘제10회 IKEN 한국

어교육자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LA통합교육국을 중심으로 남

가주, 북가주, 워싱턴, 뉴욕, 일리노이, 미시건, 미네소타, 메릴랜드, 버지니

아, 조지아, 텍사스 등의 정규 초중고 교사, 교육 행정가 등 총 80여명의 교

육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909)973-0449

컴패션 신애라 초청 러브 쉐어링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전 세계 컴패션 어린이들의 엄

마 신애라 강사 초청 러브 쉐어링 행사를 15일(토) 오전 6시 10분에 개

최한다.

▲문의: (714)772-7777

인랜드교회 특별선교집회
인랜드교회는 특별선교집회를 14일(금)부터 17일(월)까지 갖는다. 강

사는 유병국 선교사(WEC선교회 국제선교동원 본부장)이며 일정은 14일

(금) 오후 7시30분(대상: 영어대학/고등부, 한어청년/고등부, 영어권), 15

일(토) 오전 6시, 오전 8시, 16일(주일) 1-3부 예배, 17일(월) 오후 7시(대

상: 시무, 사역 장로, 목회자)다.

▲문의: (909)717-0909

벤추라카운티 성탄연합예배
벤추라카운티 성탄연합예배가 16일(주일) 오후 5시 카마리오연합감리

교회(담임 이상영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805)389-3161

이지선 자매 간증집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이지선 자매 간증집회를 

19일(수) 오후 7시에 갖는다.

▲문의: (808)536-7244

나침반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공연

비전시각장애인선교회 주최...채동선 전도사 메시지

뮤지컬…존 번연의 ‘천로역정’

제16회 시각장애인 장학기금마련 찬양의 밤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챤이 열연하고 있다(좌)

비전시각장애인선교회 주최 제16회 시각장애인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밤

에서 박트리오가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을 선사하고 있다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설립 20주년 기념 뮤지컬 ‘천로역

정’(연출 공미연) 공연이 은혜가운

데 열렸다. 

9일 오후 3시와 6시 30분 두 차

례에 걸쳐 공연된 천로역정은 영

성이 무너진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경각심을, 좌절과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아직 주님을 만나

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

는 작품이다. 

나침반교회 성극 팀은 본 성극의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오

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

여다 볼 수 있게 했고 주인공은 수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지만 전도

자와 믿음, 소망을 통해 천국을 향

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크

리스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깊

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민경엽 목사는 “교회에서 공연

을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지만 이 공연을 위해 헌신해 주시

는 모든 출연진의 섬김과 열정으

로 인해 성대한 공연을 이루게 됐

다”며 출연진들과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나침반교회 성극팀은 그동안 ‘예

수님의 생애’, ‘전도’, ‘참 좋은 교

회’, ‘산타의 재판’, ‘베드로의 고백’, 

‘꿈의 사람 요셉’, ‘고백-사도바울’ 

등을 무대에 올렸다. 
<이성자 기자>

비번시각장애인센터(대표 추영

수 목사)가 주최한 제 16회 시각장

애인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이 7

일 오후 7시30분 마음이가난한사

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

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임지연 아나운서(우리방송) 사

회로 열린 찬양의 밤은 박트리오(

첼로 박수정, 바이올린 박윤재, 피

아노 박선규)가 ‘승전가’, ‘예수 나

를 위하여’,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

했으며 피아니스트 박성연 씨와 함

께 박 퀄텟 연주로 드라마 하얀거

탑의 OST ‘B Rosette’과 ‘Dos 

Tangos’를 연주했다. 

이날 찬양의 밤은 출연자들이 연

주를 마칠 때마다 청중들이 우레

와 같은 환호와 박수로 성원하는 

등 열정적인 공연이 됐다. 

바이올리스트 박윤재 씨는 “장

애인들을 위해 의미 있는 행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연주가 

마칠 때마다 큰 호응을 해주셔서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어 감사하

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채동선 전도사가 축

하메시지를 전했으며 정요한과 앙

상블, 비전 하모닉스, 주빌리 앙상

블, 대광 OB코랄, 색소폰 앙상블이 

출연해 공연을 빛냈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문인협회 임원들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 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

LA카운티 아동보호국이 개최하는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제6회 크리스마스 파티’가 성

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 한인가정상담소가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크리스천문인협회가 신임회장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 대표)로 

선출됐다. 이를 위해 7일 오전 11

시 로텍스호텔 내 여수식당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2019년 협회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임회장이자 본 협회 이사장인 

정지윤 목사는 “크리스천문인협회

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며 “새 회장으로 선출된 강태광 목

사님을 중심으로 본 협회가 미주사

회에 본이 되고 한인커뮤니티가 아

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문인들을 발굴하는 사역을 펼쳐나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 강태광 회장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국방일보, 군선교연합회 

신보, 교단지, 샌프란시스코 한국일

보 등에 기고해왔다”며 “우연치 않

은 기회에 본 협회를 만나게 됐다. 

매월 모이는 협회모임과 신인작가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

고 그동안 사정상 중단됐던 한국문

단과 다시 교류를 시작하려 한다”

고 말했다. 

시인이자 목사인 강태광 목사는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

장했다. 성결대학교, 한세대학교 대

학원(M. Div)을 거쳐 골든게이트신

학교(Th. M.), 총신대 신학대학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등에서 수

학했다. 

한국에서 군종목사로 20년, 미주

이민목회 10년에 이어 현재는 월드

쉐어USA를 섬기고 있는 그는 꾸준

한 작품 활동을 통해 세권의 시집(‘

온 세상에 그대 얼굴이 숨어 있다’, 

‘불청객’, ‘그리움 한아름 안고’), 동

인집 ‘씨앗의 노래’, 수필집을 출판

했다. 

현재 남미복음신문, 미주침례신

문, 미주기독일보에서 칼럼을 연재

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천문인협회는 지난 

1983년 창립됐으며 현재까지 꾸준

한 활동을 펼쳐왔다. 본 협회 회원

들의 글을 모은 크리스천문학은 29

집까지 출판됐으며 2019년 5월경 

제30집 출판을 앞두고 있다. 

신구회장 이취임식은 오는 2019

년 2월 2일(토) 10시에 있을 예정

이다. 
<박준호 기자>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담

임 여승훈 목사)는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진리의 절대 가치를 믿고, 고

백하고, 지키고, 전수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2017년 12월 2일에 첫 예

배를 드리고 ECO(A Covenant 

O r d e r  o f  E v a n g e l i c a l 

Presbyterians) 교단에 가입해 1년

을 지나오면서 지난 12월 9일 오후 

4시에 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말씀 순서를 맡은 여승훈 목사는 “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교회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앙고

백의 감격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충만하게 흐르는 곳이어야함”을 강

조했다. 

축사 순서에는 서달준 목사(베이

커스필드 사랑의교회), 고태형 목

사(영상 축사, 선한목자교회), 김영

길 한동대 초대총장(영상축사), 

Greg Hughes 목사(영상축사, 

Mission Presbytery 노회장)가 각

각 전했다. 

여승훈 목사는 ‘오직 주 예수 그

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증거하는 교회로 베이커스필드 아

름다운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기원

했다. 
<기사제공: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는 LA카운티 아동보호국이 개최하

는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제 6회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했다. 

7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코비

나 지역에서 열린 행사에는 위탁가

정에 머물고 있는 위탁 아이들은 

물론 이들을 돌보고 있는 위탁가족

과 카운티 아동보호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한인가정상담

소는 2천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후

원했다. 산타클로스가 행사장을 방

문,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선물을 

나눠주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

다. 마술사가 펼치는 마술쇼는 아

이들이 넋을 잃고 관람했다. 자원

봉사자들이 준비한 페이스 페인팅

이나 풍선아트, 네일 아트 부스에

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날 파티에 참석한 한 위탁아동 

동수(가명)는 “친구들과 마술쇼를 

본 게 제일 재밌었다”며, “산타할아

버지와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받아서 좋았다”고 말

했다. 

카니정조 소장은 “오늘 행사는 

한인사회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마

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2014년부터 

LA카운티 내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둥지찾기’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내 유일한 

아시안 전문 위탁가정에이전시

(Foster Family Agency·FFA)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213)235-4848 이미리 

홍보담당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기자회견...이취임식 2019년 2월 2일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설립1주년 감사예배 

한인가정상담소 제 6회 크리스마스 파티 참여

크리스천문인협 새회장 강태광 목사

“예수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

“위탁가정 아이들 위한 신나는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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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6일 

제2회 정기총회를 갖고 이승희(대

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성복(예장

고신) 박종철(기독교한국침례회·

기침) 총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하는 

2기 사역을 시작했다. 연합운동의 

무게중심이 한교총으로 옮겨지는 

상황에서 소강국면을 맞은 기구 통

합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한국교회 연합기구는 크게 4개

다. 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

기총)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은 

보수 성향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

회(NCCK)는 진보 성향을 띤다. 회

원교단 수와 활동역량으로 봤을 때 

1강(한교총), 1중(NCCK), 2약(한기

총, 한기연) 구도다.

한교총은 출범한 지 2년밖에 되

지 않지만 예장합동 통합 백석대신 

고신 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

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

님의성회(기하성) 기침 등 29개 주

요 교단이 실질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 1개월 안에 법인 설립을 마치

면 본격적인 대사회 창구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NCCK는 민주화 이후 다변화된 

상황에서 정체성을 제대로 설정하

지 못한 채 자금난을 겪고 있다. 게

다가 NCCK는 보수교계와 통합논

의에 큰 관심이 없는 상태다. ‘예장

합동개혁+군소교단’으로 구성된 

한기연도 인력과 사무실을 축소할 

만큼 사정이 어렵지만 기구통합보

다 조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기하성+기침+군소교단’의 한

기총은 계파별 정치투쟁을 벌이느

라 기구통합은 고사하고 본연의 업

무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기구통합은 한교총과 

한기연이 추진했다. 하지만 교권의 

벽을 넘진 못했다. 지난 10월 양측

은 합의서까지 써놓고 인력과 사무

실을 합치는 날까지 못 박았다. 하

지만 한기연이 막판에 특정 인사의 

자리보전과 수억원의 퇴직금 ‘추가 

청구서’를 내밀면서 판을 깼다. 한

기연 NCCK 한기총의 통합의사와 

의지가 불분명한 만큼 연합 논의는 

당분간 소강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

인다.

변창배 한교총 서기는 “그동안 

불필요한 대표회장 선거전, 교권투

쟁, 이단·사이비 문제 때문에 연합

운동이 파행을 겪었다”면서 “지리

멸렬한 분열을 끝내고 이제는 서로 

협력해 대사회, 대정부, 남북통일, 

재해구호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

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총

회에서 3·1운동 100주년, 동성애 

대책, 반기독교 세력 대응 등을 내

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이영훈 

기하성 총회장은 설교에서 “한국교

회는 과거의 분열, 교권·금권투쟁

을 통회자복하고 ‘하나 되라’는 주

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 복음통일

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젠더’ 

용어가 들어간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계와 시

민단체가 헌법과 정부정책에 ‘젠

더’를 넣지 말라고 강하게 반대의

견을 개진했지만 다음세대가 사

용하는 교과서엔 이미 왜곡된 성

(性)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

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11일 입수한 

중학교 ‘도덕’ 7종, ‘기술·가정’ 2

종, ‘보건’ 2종,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3종, ‘보건’ 4종 교과서 등엔 

다양한 성, 즉 젠더를 옹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용어가 다수 들

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남녀를 ‘젠더’‘섹슈얼리티’로 

나눠

젠더(gender)는 사회적 성을 

뜻한다. 남녀로 구분되는 성(sex)

만 고집하지 말고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트랜스젠더 등 각자가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다원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어 그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

다. 젠더는 사회적 책임이 빠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 ‘성적

지향’, 성욕을 뜻하는 ‘섹슈얼리

티’ 등과 함께 동성애를 옹호·조

장하는 핵심 용어다. 

교학사의 중학교 ‘도덕’은 남녀

밖에 없는 성을 생물학적 성, 사

회적 성, 성적인 것(sexuality)으

로 구분했다. 동아출판사도 ‘도

덕’에서 “성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 남성다움과 여성다

움을 구분하는 사회문화적 의미

의 성, 성과 관련된 욕망이나 태

도, 관습 등을 포함하는 성

(sexuality)에 따라 그 의미가 다

르다”고 기술해 놨다. 동화사의 ‘

보건’은 표까지 그려 놓고 젠더가 

마치 성의 한 부분인 것처럼 묘사

했다. 

교학사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

리’는 젠더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역할을 의미한다. 이때 생물학

적 성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서술했다. 

남녀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정

체성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까지 집어넣어 생물학적인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을 창출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금성출판사

와 천재교과서의 고등학교 ‘생활

과 윤리’, 와이비엠과 들샘의 고

등학교 ‘보건’ 교과서도 젠더용어

를 적극 두둔했다. 이런 용어는 

최소 2009년부터 교과서에서 등

장했다.

동아출판사 관계자는 11일 “젠

더가 소수자 등 여러 가지 성을 

포괄할 수는 있다”면서 “교과서

에 나온 젠더는 생물학적인 ‘남성

다움, 여성다움’이라는 사회적·환

경적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

젠더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

로 이 안에 동성애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젠더는 표준

국어대사전에 나온다. 동성애자

들이 과장·왜곡 해석하는 젠더와 

우리가 생각하는 젠더는 전혀 다

르다”고 밝혔다. 

“제3의 성을 창설하겠다는 의

도”

그러나 출판사의 해명과 달리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지향 등의 

용어는 성교육표준안이나 교과

서 집필 기준,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지도 않았다.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자들과 과

격 페미니스트들은 수십 가지 성

이 젠더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남성 동성애자 단체인 ‘

친구사이’는 안드로진(남녀가 혼

합된 성별) 뉴트로이스(남녀가 

아니라 제3의 성의 정체성을 갖

고 있음) 에이젠더(어떠한 성별

에도 속해 있지 않음) 젠더플루

이드(성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

고 심리상태에 따라 물처럼 유동

적으로 변함) 등이 다양한 젠더 

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성별

이 고정되지 않고 물처럼 흐르는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

연합 운영위원장은 “교과서에는 

사회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

는 확실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

면서 “젠더나 성적지향처럼 특정 

집단이 용어전술 때 써먹는 단어

를 함부로 사용해 학생들을 세뇌

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어 “교과서에 제3의 다양한 사회

적 성, 즉 젠더를 창설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만큼 학부모들

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

했다. 

허은정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

표도 “정상적 사고를 가진 학생

이라도 젠더와 섹슈얼리티, 동성

애 인권옹호 논리가 가득 찬 교과

서로 공부하면 생각이 바뀔 수밖

에 없다”면서 “출판사는 교과서

에서 젠더 관련 용어를 모두 삭제

하고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폐해

를 똑바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국교회총연합 2기 출범 

학교는‘젠더 이데올로기’수업 중

“교계 연합운동 중심 서나” 기대

중·고등학교 교과서 살펴보니...남녀 외 다른 性 있다?

확산되는 동성애 문화를 저지하

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탈동성애 전문 사역단체가 공식 출

범했다.

아이미니스트리는 8일 서울 서

초구 더크로스처치에서 출범식을 

갖고 탈동성애 상담 및 중보기도, 

예배사역을 펼치기로 했다.

아이미니스트리 대표는 탈동성

애자인 박진권 선교사가 맡으며,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 

청년, 가족들의 상담사역을 집중적

으로 펼칠 예정이다.

박 선교사는 “어린 아이에게 작

은 사탕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훨씬 맛있고 큰 

사탕을 주는 것”이라면서 “동성애

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이치

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

랑을 동성애자들이 느끼게 된다면 

동성 간 성행위라는 잘못된 죄악에

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소개

했다.

그는 “나처럼 다른 동성애자들도 

탈동성애 할 수 있도록 매주 예배

와 기도모임을 갖고 상담 및 훈련

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

하겠다”면서 “자아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탈동성애 사역은 일부 교

회와 단체에서 감당해왔다. 그러나 

전문성과 실제적인 탈동성애 사례

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

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후 강력한 

성령체험 후 탈동성애를 한 사역자

가 전문상담사역을 펼치는 것은 아

이미니스트리가 사실상 처음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 선교사의 도

움으로 남성 간 성행위를 즐기다가 

탈동성애를 한 이모씨가 간증을 했

다.

이씨는 “자존감이 낮고 여성스러

운 성격에 외롭게 자라났지만 중학

교 시절 친구를 통해 포르노와 동

성 간 성행위의 세계에 빠지게 됐

다”면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상

황까지 갔지만 이것을 의심한 가족

들의 추궁 끝에 커밍아웃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선교사의 도움으로 예

배와 기도훈련을 받게 됐고 주변 

사람들의 돌봄으로 어두웠던 마음

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면서 “물론 

중간에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뜨거운 예배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

의 임재, 사랑을 체험하게 됐고 주

님께서 나의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 

만져주셔서 결국 탈동성애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아이미니스트리는 탈동성애가 

강력한 성령체험과 예배, 신앙공동

체 안에서의 훈련과 교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논현동 연세에스의

원 지하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 단체는 차세대바로세우기학

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

연대, 한국호스피스선교회, 연세수

동요양병원, 더크로스처치 등이 후

원한다. 

민성길(연세대 명예) 길원평(부

산대) 제양규(한동대) 교수, 조영길 

변호사, 염안섭 이명진 원장, 김지

연 약사, 탁수연 상담사가 자문위

원을 맡는다.

강원도 한 교회의 부교역자 A씨

(30)는 “목회활동비로 소득을 신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최근 들었다. 그는 “당장 내년

부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과

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목회활동비는 목회자에게 지급

하는 비용 중 일부다. 목회자들은 

목회활동비를 구제비나 심방비 등 

교회 목회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

하지만 용도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각 교회가 어떻게 목회활동비를 

정의하고 규정을 만들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교회재

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은 29일 서울 용산구 효창

교회(김종원 목사)에서 ‘목회활동

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미

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선 교회가 자체적으로 

목회활동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정성규 부천 예인교회 목사는 

2001년부터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재정규정을 만들었다. 정 목사는 “

담임목사나 다른 개인이 독단적으

로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을 어떤 의사결정과정

을 거쳐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 고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인교회는 재정 운영 기준을 홈

페이지 등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 

목사는 “회사 등 법인에서 운영하

는 방식을 참고해 만들어 고쳐나가

고 있다”며 “월별로 교회 홈페이지

에 장부를 공개하고 일정 액수 이

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모

든 교인이 모이는 총회를 열어 사

용처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고 

말했다. 

탈동성애 전문 상담단체‘아이미니스트리’출범

규정 만들어 용도 구분·투명하게 집행을

대표 박진권 선교사...“탈동성애 길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에 있다”

‘종교인과세’ 관련 목회활동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성탄절을 앞두고 세계 각국에

서는 성탄절을 축제의 열기로 상

가마다 네온사인으로 장식되고 

교회들은 색다른 이벤트로 바쁘

다. 집집마다 각종 장식으로 열기

가 무르익고 캐럴송이 울러 퍼지

고 있다. 성탄절의 주최는 교회인

데 거꾸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즐

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란? 그리스

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천지의 주

권이며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인

간을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를 가

장 비천한 말구유에 탄생시켜 죄

악으로 물던 인간을 위해 십자가

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

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

어 놓으신 인류 역사상 유일 무

의한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삼위 일체되신 하나님의 자

기 비하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탄절은 어

떠한가? 현대 교회의 대형화와 

교권주의, 세습주의로 물질욕, 명

예욕, 이성욕에 사로잡혀 건전한 

교회들을 매도시키고 무지한 샤

머니즘에 심취되어 진리를 왜곡

하는 거짓 삯꾼들로 인해 자신과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친교

라는 미명하에 먹고 즐기는 인간

냄새만 풍기는 성탄절의 본질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교회

가 시대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숙연하고 겸손히 경건

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이요 진리

요 생명 되신 말씀 부여잡고 섬

김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

로 주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성탄절은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 비하 사건에서 경건한 마

음으로 겸손히 경배합시다. 그리

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을 가난한 이웃과 나눔의 성탄절

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삶

이 연중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성탄

절을 오락과 엔조이 하는 죄악과 

탈선으로 광분하는 잘못된 관념

을 성도들이 깨우치고 선도하여 

주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

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언제나 

성화된 경건한 삶속에 온 인류에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참

된 구원의 소식을 큰 소리로 세

상을 향해 전하시기를 기원 합니

다.

가는 세월 속에 시간의 중요성

의 시가 생각납니다, “웃을 시간

을 가지십시오, 이는 영혼의 음악

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

오, 이는 힘의 원천입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영원한 

젊음의 원천입니다. 책 읽을 시간

을 가지십시오, 이는 지혜의 샘입

니다. 기도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가장 큰 힙입

니다. 사랑하고 사랑 받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주

신 권리입니다. 친구가 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행복에로의 길

입니다. 뭔가 줄 시간을 가지십시

오, 이기적이 되기에는 너무 짧은 

하루입니다. 일할 시간을 가지십

시오, 이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

오, 이는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세

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찬양할 시간을 가지 십시오, 이는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메시아” 찬양은 독일 태생 “헨

델”(1685-1759)이 지은 합창곡

으로 메시아를 부를 때마다 일어

나게 된 유래가 있다. 1747년 3월 

23일 영국에서 처음 연주되어 할

렐루야 합창이 우렁차게 “전능하

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

왕의 왕 만유의 주” 합창이 시작

되자 영국 황제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왕이 일어서니까 청중 

전체가 일어서서 합창이 끝날 때

까지 서 있었다. 그리하여 “할렐

루야 코러스” 때 일어서는 전통

이 생겼다. 그 당시 세계를 장악

하고 “유니언 잭”(영국 국기)이 

휘날리는 해지는 일이 없다고 할 

만큼 세도가 당당했던 대영제국

의 국왕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나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

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성경은 말합

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2:14).
gospel_5th@hotmail.com

성탄 투고 / 마음의 양식 

“세계가 경축하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인식합시다”

강승호 목사
(필라 순복음중앙교회)

서울고법 제37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

에서 오 목사의 위임결정이 무효이

며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

다.

재판부는 “(오 목사의 위임결의

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예장합동 동서울 노회가 2003년 

10월 오 목사를 서울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

임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

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판결의 취지대로 판시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오 목사가 총

신대에 편목으로 편입한 것이 아니

라 일반편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

결했다. 

즉 오 목사가 미국장로교(PCA) 

목사이지만 한국에서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 편입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단기 코스를 통

해 타 교단 목사나 미국 목사를 영

입하는 교계의 관행에 법원이 개입

한 셈이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와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

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충된다”면서 “이는 한 교

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교회는 “법원이 지난 15년간 시

무해 온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무효

라는, 한국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판

결을 내렸다”면서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예장합동 총회가 교단

이 정한 절차대로 이행했고 어떤 

문제도 없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그

럼에도 법원이 교회 제도·교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점에서 형식

논리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

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와 노회는 오 목사가 

미국에서 안수 받은 사실을 전제로 

청빙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설령 

위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을 원점으로 돌릴만

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순 없다. 이

번 판결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

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이 대법원

에서 확정되면 그 여파는 사랑의교

회 뿐만 아니라 교계와 타 종단에

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목회자나 타 교단 목회자를 

영입할 때 편목(청목)과정을 철저

히 거쳤는지를 둘러싸고 분란이 발

생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대형교회인 C교

회는 오 목사처럼 미국에서 활동하

던 한인목회자를 청빙했는데 일부 

신도들이 반대하며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종교전문 A변호사는 “성직자인 

목사의 자격유무는 교단 헌법의 해

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국가가 

나서서 종교단체의 내부 결의와 처

분을 무효로 해 종교의 자유를 침

해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사랑의교회 “한국교회 역사상 초유의 판결, 종교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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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성탄의 기쁨이 되기

를...

1. 지난 주말 뉴욕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

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2. 새벽기도

회에 참석하셨던 집사님 한분께서 요즘 미국 

입국을 위해 무작정 길을 떠난 카라반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눈에 밟힌다고 헌

금을 하셨답니다. 3. 올해 니카라과 사태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돕고 싶다고요. 4. 현

지인 목회자들과의 회의 때 이 문제를 내어 놓

았더니 가급적 많은 가정에 골고루 혜택이 돌

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5. 오늘 실태 파악을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

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6. 북쪽으로 커피를 

따러간 부모와 떨어져 아이들끼리 지내는 가

정 7. 제가 보기에도 영양실조가 눈에 띄는 아

이들 8. 독거노인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 나

이를 물었더니 단 한분만 저보다 연세가 드셨

어요. 9. 니카라과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힘이 

없는 가장들 10. 혼자서 걷는 것도 어려운 지

체부자유자들 11. 일정한 직업이 없이 남의 집 

빨래나 청소 해주고 살아가는 홀로된 자매들 

12. 한 번도 사진을 찍어보질 못해서 눈을 맞

추지 못하는 아이들, 모두가 제가 개척한 교회

의 형제요 자매들이었고 제 아이들이었습니

다.

미화 4불이 채 안 되는 돈이 없어서 제가 지

원하는 성경책 구입을 못했노라고 이 지원금 

받아서 늦게라도 사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는 

간절한 목소리는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가정

당 50불씩 현금으로 모두 80가정에 성탄 선물

을 전해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이 가정들을 위

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니카라과장로교회 성탄 축제

매년 12월 둘째 주일은 아기 예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척한 니카라과장로교회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성극 경연대

회로 마사야제일교회에서 오후 2시에 모여서 

모두 11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한 성극 경연을 

펼쳤습니다. 모두 12명의 니카라과 한인 선교

사들이 심사하는 가운데 웃음도 박수도 한 마

음이 되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갓난

아기를 아기 예수로 

출연시킨 교회도 있

었고 두 젊은이가 

나귀가 되어 마리아

를 태우고 등장하는 

깜짝 쇼도 있었습니

다. 또 공중에 별을 

띄워 그 별을 보며 

마구간으로 향해 오

는 동방박사들....

많은 볼거리와 공

감대를 형성한 부분

에서는 큰 박수로 

격려하는 훈훈한 분위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

습니다. 시상에 앞서 뉴욕예일교회 이름을 밝

히지 않은 집사님께서 헌금해 주셔서 니카라

과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부모 자녀들

과 독거노인 80명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을 전

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린이부터 80세

가 넘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출연하여 어

우러진 기쁘고 놀랍고 은혜스러운 성탄 축제

였습니다.

니카라과에서 대림절 기간에 이동홍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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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예배준비를 위해 한 사람씩 재소

자가 배정되고 매주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

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다. 한번은 피

터란 베트남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

를 돕는 보조자로서 교도소를 떠날 

때까지 아주 열심히 나를 도와주었

다. 그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재소자들의 예배에 성령님께서 얼

마나 강력하게 역사 하시는가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다. 그의 간증은 

정말 놀랍다. 

“가벼운 마음”-피터 응웬 

처음 교도소에 왔을 때 나는 하나

님을 몰랐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놀렸다. 모두가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너의 마

음을 바꾸실 거야.”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 비웃었다. 어느 날 내

가 예배준비를 돕는 사람으로 배정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평소

에 기독교인들을 놀려서 누군가 지

어낸 말인 줄 알았다.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 후

에 너무 당황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

봤지만 내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형

기 단축을 위해서 내키지 않았지만 

그 일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들을 읽

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전한 메시지

를 들으면서 목사님을 돕는 역할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목사님

을 돕기 시작한지 2-3주가 지난 후

에 에드라는 교도소 직원이 내게 말

했다. 

“매일 밤 한 시간씩 침묵의 시간

을 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성령님께 

음성을 들려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

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에드의 말대로 구하며 기다렸다. 

8일쯤 지났을 때 기도하는 중 하나

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는 펑펑 울었

다. 그래서 다음날 맥도날드 목사님

께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

아오셨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

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목사님은 내가 성령을 체험한 것

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이후로 성

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나는 마음이 더 가볍고 행복해졌다. 

심지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

님을 향한 거친 말이나 욕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믿음을 더 강하

게 도와준 것은 A동의 3호 형제들과 

예배를 볼 때였다. 내가 그 그룹을 

도우러 갈 때마다 정말 행복했다. 그

들의 간증은 놀랍고 나를 감동시켰

다. 이제는 매일 매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위해 기도할 것

이다. 이제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

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

하루는 소그룹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원을 만들어 앉아 있는데 

저스틴이라는 키 큰 남자가 나에게 

물었다. 

“목사님, 이 그룹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지 묻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스틴은 옆에 앉은 젊은 남자에

게 말했다.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를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

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준

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하는 기도를 할 테

니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로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

접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다. 교도소에

서 죽은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많

은 재소자 리더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다시 또 다

른 기적은 존을 통해 일어났다. 나

쁜 소식을 듣고 몹시 상처를 받은 

존은 감방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교

도관에게 발견되었다. 교도관은 줄

을 풀면서 하나님께 존을 살려달라

고 기도했는데 그가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났다. 존은 교도관의 기도

에 감사했고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음에 치유를 받고 설교를 할 수 

있었다. 

다음은 그의 설교였다. 

“기도의 힘”-존 킹 

3개월 전 나는 방향도 목적도 없

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아이들을 돌보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대신 

나의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던 중

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

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

도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하늘에 계

신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를 했습

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전

적으로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

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인

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에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평안가

운데에서 나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

다. 

기도와 용서를 통해 사랑이 무엇

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

웁니다. 나는 진실로 복 있는 자이

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

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

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

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믿음은 영원한 치유를 허락합

니다. 

만약 당신이 어둠 속에 있으며, 

고통으로부터 치유 받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인

정하길 원한다면 앞에 나와서 주님

을 영접하고 치유함을 받으세요. 

존이 말을 끝내자마자 앉아 있던 

남자가 일어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존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를 위

해 기도했다.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만약 존이 자살하려던 밤에 죽었다

면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교도소의 훌륭

한 영적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은, 교도소에 있어도 누

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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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12-25 Clintonville St.
Whith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e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TVNEXT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arnce CA 
90502

Tel.(310)749-0577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흥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el. (310)325-4020
Fax.(310)325-4025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Christmas Greettings
크리스마스 축하 광고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바나바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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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본문은 봉헌축사를 낭독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솔로

몬의 중보기도로써 공예배에 대표기도로 가

장 완벽한 기도의 모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어

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기

도의 모본입니다.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은 기도는 곧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

같은 기사가 나오는 역대하6:13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무릎을 꿇

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

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강조형 동사로 바뀌면 “축복하

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곧 쌓아놓으신 복을 받

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왕상8:22)화

본문에서 성전건축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

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전능하시

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

축할 마음만 보시고도 그의 생애와 그의 자손

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

고 하신 것이 두 번 나오는데 한번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했을 때와 또 한번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 무엇을 원하는

지를 물으셨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을 인

정받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교회를 사랑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진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

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높여주셨습니다. 주님

을 사랑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모

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놀라

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왕상8:15-21)월

역대하7:16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

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

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

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으로 이어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

니까? 먼저 이 온 우주에 하나님 한분만이 유

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갖

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고백 속에 기

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힘이 있고 이렇

게 믿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더욱 확실한 응답

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

지 않는 것은 다 무효입니다. 오직 상천하지

에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도 응답

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왕상8:23)수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23절 하반에 “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

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

온 마음으로 행한다”는 뜻은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고 간절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는 진실하고 간절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

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

는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

푸시고 호의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

을 자격이 없는데도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

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뿐 아니라 더 후

하게 대접해주십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

는 성도를 많이 위로해주십니다. 전심으로 자

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대하

16:9).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

한 일을 보여주십니다(렘33:3).

은혜를 베푸시나이다(왕상8:23)목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

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

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그 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하

면 그것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도 상

대방이 말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며 

비로소 좋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

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기도

하는 사람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하

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후 다시 무효가 되거

나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

니다(사55:6, 12).

금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왕상8:24)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

의할 것은 내 길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행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자기 길

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삼가”라는 

“솨마르”라는 히브리말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조심하다, 삼가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

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

로 모든 일에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과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나의 길, 나

의 의견과 나의 생각이 자꾸 교차될 것입니다. 

그 때마다 나의 길과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

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

고 따르게 될 때 더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상

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왕상8:25)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A. 면제와 탕감의 원리

법률은 채권자들이 빚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될 때 파산

자가 자기의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하

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엄격히 말하면 파산 법정에 의한 

채무자의 부채의 면제는 채무자와 채

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을 무시하

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법칙은 계약이란 준수

되어야 하며 부채는 갚아야 한다는 가

르침과 동시에 부채의 면제와 탕감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다. 면제의 원리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율법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레25:3-13, 신

15:1-10).

저명한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

(William Blackstone) 경은 영국의 파

산법을 보면 채무회수라는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과 채무자에 대한 자비로

운 면제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긴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

의 법률들은 양극단 사이의 중간을 지

향해오고 있다. 즉 파산자가 자신의 물

건들을 완전히 다 넘겨주었는데도 선

의의 파산자를 감금하고 전혀 괴로워

하지 않는 채권자의 몰인정에 즉시 이

의를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물건이 제

공되는 한 모든 정당한 부채가 지불되

어야 한다고 한다.  

블랙스톤이 말하는 바대로 당시 시

행 중이던 영국의 파산법은, 파산으로 

계정에 지불이 밀려있는 채무자들로 

하여금 되도록 부채를 갚도록 요구하

기 위하여 채권자들에 의하여 사용되

었다. 동시에 영국의 법률은 부채의 일

부만을 변제했다 할지라도 빚을 져서 

절망에 빠진 사람이 그 부담으로부터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것

이 면제의 원리이다.

미국의 파산법은 1978년 개정파산

법률, 표제 11, 미 법제처에 의해서 파

산 채무자는 많은 보호를 받았다. 파산

자들에 대한 어떤 개인 재산, 생산을 

위한 도구, 택지에 관한 면제들은 채무

자와 채권자에 관한 성경법칙에 대체

로 일치한다.

출애굽기 22장 26-27절에는 겉옷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개인 재산에 대한 

면제와 신명기 24장 12-13절에 있는 

가난한 자의 전당물, 신명기 24장 6절

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산하기 위한 맷

돌과 같은 어떤 사람의 일하는 도구, 

레위기 25장 23-28절에 있는 어떤 사

람의 특별한 택지에 대한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면제의 개념을 모세 율법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관습법으로부터 

미국법에 전수된 것이다.

B. 기업 관계상의 정직 

성경은 거래 관계에 있어서 정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십계명과 구약 성

경의 율법들은 부정직과 허위에 대하

여 경고하고 있다. 물론 십계명에서 거

짓 증언과 도둑질은 둘 다 금지되어 있

다. 그러나 상업상의 절도나 기만이라

는 더욱 특별한 사례들은 재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고 있다. 성경에는 “도

량형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며 “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

도록 하고 있다(레19:36, 신25:13-15, 

잠11:1).

이러한 구절들의 일반적인 원리는 

사기적이고 거짓된 상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물론 현대법은 사기(Fraud), 

위증(Misrepresentation), 속임수

(Deceit)에 대한 성문법 또는 판례법 

속에서 이 원리를 인적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진술하였는

지, 비고의적으로 진술하였는지를 구

별하여 주의를 기울여 물건을 산 구매

자에게도 약간의 책임을 지운다는 점

에서 현대의 규칙들은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기에 관한 법률

은 사취를 당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취

소하고 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적법한 거래 관계에서 정직하라는 

성경적 요청과 일치하는 현대 기업법

의 다른 규정으로는 담보, 대리에서의 

현명 요건과 신탁법, 위증에 대비한 법

률, 유언에 있어서의 증명 요건이 있으

며, 또 사기에 관한 법규도 있는데 모

든 계약은 강제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

에 체결된 거래를 일방 당사자가 허위 

진술하지 못하도록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 재산 소유권의 개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소유권

은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명

하신 대리자로서 부섭정적(Vice-

regent) 지배권만을 가진다(창1:28, 창 

9:1, 시8:6-8). 

성경은 재산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

르는 사람들을 벌함으로써 특별히 부

동산과 동산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

하고 있다. 동산의 절도는 십계명에서 

비난하고 있으며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물건이나 그 가치를 원상 복구시

킴) 하도록 명함으로써 그리고 초과배

상(훔친 물건의 가치의 배수인 금액)의 

지급을 명함으로서 벌을 주고 있다.

기업법은 기업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규정된 법이다. 그

리스도인 기업은 정부가 정해준 기업

법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 때

로는 기업법이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기업법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원

리는 주어진 기업법 테두리 안에서 그

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연재된 기독경영 전략

(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에 

관심을 가져준 독자 분들에게 감사드

린다. 보다 자세한 강의 자료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Christian Business 

Strategy in the Marketplace: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as Mission 

책자를 찾아볼 수 있다.
<끝>

   dr.jameskoo@yahoo.com

기독경영 전략 

기업법과 성경적 원리(3)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독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36)

채무회수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과 채무자에 대한 자비한 면제 사이 중간

그리스도인의 소유권은 ‘절대적’이 아닌 하나님 주신 부섭정적 지배권만

Christmas Gre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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